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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먀 스와미나단 박사는 “코로

나는 국경과 국적, 나이, 성별, 종

교를 개의치 않는다”며 “현재 인

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에서 이미 있었던 일”이

라고 진단했다.

이번 팬데믹으로 우린 전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돼 있는지를 알

게 됐다. 한 나라의 코로나 감염률

이 높을 경우 그곳의 바이러스가 

다른 곳으로 퍼질 가능성도 커진다.

아무리 해외여행을 제한하거나 

여러 번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자가 

격리를 시행한다 해도 전파를 완벽

히 제어하진 못한다. 코로나 고위험 

국가에서 온 여행자들이 코로나바

이러스를 같이 옮길 가능성이 높다.

최근엔 인도 뉴델리발 홍콩행 

비행기의 승객 약 50명이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은 일도 있었다.

우리가 인도의 심각한 코로나 

상황을 우려해야 하는 또 다른 이

유가 있다. 바로 변이 바이러스다.

인도에서 출연한 B.1.617으로 

불리는 이 변이를 일부에선 ‘이중

돌연변이’라고도 부른다. 바이러

스 표면돌기에서 2개의 주요 돌연

변이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정확

한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해당 변

이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더 우세하

고 항체가 막아내기 더 어렵다는 

실험결과도 있다.

웰컴 생어 연구소의 코로나19 

유전자 연구 이니셔티브의 책임자 

제프 배렛 박사는 BBC 뉴스에 “해

당 변이바이러스가 백신으로 제어

할 수 없는 ‘이탈변형체’라는 증거

는 없다”고 설명했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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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이 땅의 
사랑은 열 달 동안 품어서 태어나게 한 어머니의 사
랑임을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신실한 자녀로 살아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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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어머니날에는 어머니

날의 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단순히 선물을 사는 것 대신

에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해드린다. 집안일

을 더 많이 거들거나,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해드릴 수 있다. 그

것이 진정한 어머니날이다.

애나 자비스는 1914년에 어

머니날을 시작한 여성이다. 

1800년대에 미국은 남북전

쟁을 하고 있었다. 부상당한 

병사들과 많은 다른 사람들은 

보살핌이 필요했다. 1858년 펜

실베이니아 출신의 앤 자비스

라는 이름의 여성이 돕기를 원

했다. 앤 자비스는 애나 자비

스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병사

들과 전쟁으로 병든 사람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제공할 여성

들을 조직했다. 

'어머니날 봉사클럽'은 중립

적이었다. 그들은 전쟁의 양쪽 

편에서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

들을 도왔다. 앤 자비스와 ‘어

머니날 봉사클럽’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고, 살

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앤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

롭게 모이도록 '어머니 친목의 

날'을 개최했다. 전쟁터에서 서

로 싸웠던 병사들은 친구가 돼 

나란히 앉았다. 이 날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그 이후로 수년

간 반복됐다.

1908년 애나 자비스는 3년 

전에 소천한 어머니를 기념하

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

렸다. 

애나는 어머니가 생전에 주

일학교 교사로 일했던 교회에

서 열린 추도식에서 ‘……오늘

은 우리가 어머니에게 뭔가를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등 가능

한 모든 방법으로 어머님에게 

기쁨을 드립시다…’라는 전문

과 함께 평소 어머니가 좋아했

던 오백 송이의 흰색 카네이션

을 보내 참가했던 사람들의 가

슴에 달도록 했고 이것이 바로 

어머니날의 작은 시작이었다.

애나는 당시 교회 예배를 아

주 좋아했다. 따라서 그녀는 

모든 곳에서 어머니들을 기억

하기 위한 공휴일을 만들고 싶

었다. 그래서 그녀는 정부에 

이 일을 홍보했고, 마침내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어머

니날을 공휴일로 제정했다.

그러나 곧바로 어머니날은 

매우 상업적이 됐다. 어머니날

에 물건을 파는 것이 그 의미

보다 더 중요하게 됐다. 꽃 파

는 사람들과 상점들은 어머니

날에 카드와 카네이션 혹은 선

물을 사도록 부추겼다. 사람들

은 어머니와 함께 그냥 시간을 

보내면 된다는 것을 잊었다.

애나 자비스는 이러한 것을 

싫어했다. 그녀는 꽃 파는 사

람들에게 어머니날에 꽃을 판

매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요구

했지만 그들은 거절했고, 애나 

자비스는 진정한 어머니날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

려고 수년을 보냈다.

우리 어머니는 특별한 것을 

원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이 드신 어머니는 그저 딸자

식, 사위, 손자ㆍ손녀가 잘되

기를 바랄 뿐이다. 어머니는 

다 그렇다.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선물 중 가장 뜻 

깊은 것은 사랑을 듬뿍 담은 

말 한마디다.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만

들어온 조악한 선물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기억해보라.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낯 뜨거워 민망해 

입이 떨어지지 않으면 몇 번 

연습해보고 지그시 눈을 감고, 

아니면 멀리 천장을 보고 말씀

을 전해보라.

마더스데이 선물을 특별한 

것으로 드리고 싶은데 딱히 떠

오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한

국에 있는 어머니와는 화상통

화를,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는 

시간을 내서 어머니와의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사진과 비디

오를 보며 기억해보자.

만약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선물을 또 다른 방법으로 남기

고 싶으면 여러 가지 선물을 

마련할 수 있다. 꼭 고가의 선

물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시대

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선물은 아주 

많다. 풍성한 식탁부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선물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전화를 많이 하는 때는 언제일까? 미국

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식하는 날은 무슨 날일까? 그 답은 5월 

두 번째 주일인 어머니날이다. 이 날에는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어머니에게 힘든 노고와 보살핌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이다.

늘 희생과 기도로 가정을 일구고 교회를 지키는 어머니들에게 

마음을 담은 감사를 보낸다. 어머니들이 있어 가정이 세워지고 교

회가 든든하다. 그리고 나라가 굳건하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

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

고 넓어지기를 소망한다.

아이들은 어머니날이라 케이크나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이

유로 즐거워했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으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온 어머니날은 다시금 베풀어주신 사랑에 

감사를 전하는 따뜻하고 흐뭇한 시간대로 돌아가게 해준다.

거센 코로나 확산세와 고군분투 중인 인도의 참혹한 광경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오롯이 인도만의 위기가 아니

다. 우리 모두의 위기라고 BBC는 전한다(Coronavirus: Why is the whole 

world concerned about the Corona pandemic that is afflicting India?).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21 어머니날, 베풀어주신 사랑과 희생에 진정 감사하는 시간 보내야

BBC, 과학전문기자 레베카 모렐의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대응방법 소개

인도 코로나 확산, 우리 모두의 위기!



유엔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25세의 레바논 여성 파라는 

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었

지만 배우자를 마냥 기다리는 

일은 어려웠다.

파라와 같이 레바논에서 대

부분의 미혼 성인 자녀들은 

결혼 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

다. 성직자인 그녀의 아버지는 

결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

고 함께 사는 아파트의 많은 

부부에게 조언을 해주는 분이

다(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

녀도 대화를 종종 듣게 된다). 

그녀는 결혼할 준비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는 구혼자가 없다. 그러나 그

녀는 걱정하지 않는다. 많은 

독실한 레바논 여성들이 시기

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 베이루트시에서 살기 위

해 월급을 초과하는 엄청난 

생활비가 들기 때문에 레바논

의 기혼여성들은 미혼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곤 한다. 

또한, 여가시간에는 가사를 돌

봐야 할 책임까지 있다.

“두 배우자가 모두 일하고 

귀가하면 피곤한 상태죠. 아이

들을 갖기 전에도 부부는 함

께 앉을 시간이 없어서 미루

게 되는 것 같아요. 토요일이

나 주말까지 밀린 일을 하느

라 과부하가 걸리고 매우 피

곤합니다”라고 파라가 말했

다. 따라서, 파라는 분명한 결

론을 내렸다. “현실적으로 어

려운 상황으로 인해 결혼의 

모습이 바뀌고 있어요.”

이러한 역동적 변화는 레바

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배우

자들은 서로의 커리어를 지원

하고 평등한 부모로 양육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많은 영역에서 

희생하기를 서로에게 기대한

다. 이러한 조건 중 일부는 경

제적 부담과 같은 외부적 요

인이지만 내부적으로 생성되

고 선택적으로 적용되기도 한

다. 이런 맥락에서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고자 한다면 사회

심리학자인 엘리 핀켈이 이름 

붙인 결혼의 “숨 막히는 구조”

에 항복하고 말 것이다. “결혼

을 말하다”의 저자인 팀 켈러

도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은 결

혼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한 관점을 

생각할 때, 결혼생활에 실제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

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할 때 애정을 갖고 시작

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

고 많은 사람들은 상호 제공

하는 공식화된 성관계의 결합

이라는 차원에서 결혼에 여전

히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매

력적이지 않고 구식으로 들릴

지 모르지만 사실이다. 

결혼은 오랫동안 배우자들 

사이의 불평등한 교류에 의존

해왔다. 남녀는 서로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한다. 이 개념에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제기할 

것이다. ”결혼의 기본이 전문

화와 교환의 의미라면 결혼은 

점점 시대착오적인 사회적 형

태로 보입니다”라고 UCLA의 

인구 학자 발레리 오펜하이머

가 말했다.

그녀의 말이 옳다. 결혼율의 

감소가 그녀의 주장을 입증하

는 증거다. 그러나 결혼은 바

로 그런 것이다. 너무 많은 것

을 요구하면 실망할 일만 남

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사회

적, 문화적, 법적 노력은 결합

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결혼제도는 변하지 않

았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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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수요일 오후, 연락을 

받고 급히 심방을 갔다. 92세의 

권사님. 그 날 아침 권사님이 직

장에 출근하려던 따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꿈에 흰 

버선을 신었단다, 내 발에 흰 버

선을 신겨다오.” 의아해하며 어

머니에게 흰 버선을 신겨드렸던 

따님은 직장에 나가서도 어머니

의 말이 마음에 걸려 교회로 연

락하여 심방을 부탁한 것이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먼 곳에 

사시는 분들 중의 한 분이시다. 

그 먼 길을 오고가면서 보였던 모습은 한결 같으셨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 같은 모습이었다. 서둘러 권

사님을 찾아뵈오니 기력은 많이 약해지셨으나 의식은 또렷하

시어 예배도 잘 드리셨고 여러 대화도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

었다. 권사님이 누워 계신 침대 앞에 이런 성경구절이 붙어 있

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따님에게 들으니 어머니가 그 날 자신이 

잘 보이는 곳에 써서 붙여 달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였다. 권

사님은 침대에 눕듯이 기대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보답한 것이 없다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러면서 뜻밖

의 말씀도 하셨다. “저는 이 4월에 주님에게로 가고 싶어요.” 눈

으로 볼 때는 위급한 상황이 전혀 아니셨다. 나만 그렇게 본 것

이 아니었다. 그 자리의 모두가 그렇게 판단하였음이 틀림없

다. 무슨 말씀이시냐며 빨리 일어나시어 교회에서 뵙자고 하며 

교회를 돌아와 수요예배를 드렸다. 

4월 30일 금요일 아침, 4월의 마지막 날 그 아침에 급한 연락

을 받았다.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다는 소식이었다. 뵈 온지 만 

하루하고 절반이 되었을 뿐이다. 4월에 떠나고 싶다고 하신 권

사님은 4월 마지막 날에 가족과 우리 모두를 떠나셨다. 그 이틀 

전 심방 때에 하신 말씀이 있었다. 자신이 4월에 떠나고 싶은 

이유는 5월은 가정의 달, 어린이날도 있는데 자신이 자녀들에

게 피해를 주고 않고 자녀들이 5월을 즐겁게 지내길 바라기 때

문이라고 하셨다. 권사님은 그의 따님이 20여 년 전 혼자된 이

후로 딸의 집으로 이사와 딸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그의 어린 

세 아들을 도맡아 반듯하게 기르셨다. 자신의 네 자녀도 딸의 

세 자녀도 희생으로 사랑으로 키우시고 자식들의 5월에 부담

을 주지 않으려 하셨다. 권사님의 바램대로 4월에 떠나셨지만 

나는 그분의 빈자리를 향해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기

에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나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에게도 묻고 싶다. “당신은 누구시

기에 이렇게 희생하시며 사시는 것입니까?” 이런 시(詩)를 아

시리라. “장난삼아 어머니 등에 업었더니 너무 가벼워서 울컥, 

세 걸음도 못 가네” 평생을 자식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느라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없이 가벼워지신 어머니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어머니”이리라. 아브라함 링컨의 전

기(傳記) 작가가 이런 말을 하였다. “하나님은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조건을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빈

곤(貧困)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다.” 나폴레옹은 이렇

게 말했다고 한다. “프랑스여, 위대한 어머니를 가지게 하라. 그

리하면 위대한 자녀들을 갖게 될 것이다. 위대한 어머니, 그것

은 한 국가가 소유한 보물 가운데 최대의 보배이다.” 보배임에

도 그 각자의 이름은 잘 모르겠는 어머니. 밥도 대충 드시고, 남

편과 자식 때문에 속도 끓이시고, 친정엄마와 친정식구 보고 

싶어 남몰래 흐느껴 우는 어머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렇게 사시면서도 기뻐하십니까? 

발행인 칼럼

당신은 누구시기에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결혼 안하는 사회, 교회공동체가 해결한다!
CT, 마크 레저루스 교수 글로발 리서치 통해 크리스천 비혼증가 이유와 교회통한 해결방안 소개(하)

우리 대부분은 화목하고 건강한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런 가족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 걸까? 우리는 따뜻한 불

빛이 비취는 방에 옹기종기 앉은 가족의 모습을 상상할지 모르겠

다. 오늘날 현대적이고 도시화된 사회에서 가정은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진 휴양지 같은 의미다. 낮에는 각자 흩어져서 일하

거나 공부하다가 저녁이 되면 함께 모여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 즉 

“가족시간”(family time)은 대부분에게 쉬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런 가정의 모습이 생긴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산업혁

명 전까지만 해도 가족은 하나의 생산 단위였다. 집은 일하는 장

소였다. 가족을 하나로 묶는 것은 함께 있으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게 아니라 가족은 노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다.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가족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창조주가 지으신 피조물을 잘 관리함으로 다

른 이들을 창조주에게 이끌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전하고, 주

님이 주신 대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하

나 되어 함께 일할 때, 그것은 세상을 향해 예수님과 그의 신부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바로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때, 그 모습은 세상을 향해 아버지와 그의 영적 자녀들에 대

해 증거하는 것이다.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가족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도 가

치가 있지만, 기독교인 가정은 사명을 공유해야 한다. 함께 일하

고 또 함께 예배하는 것은 가족의 유대관계를 강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향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Strong Families Share Mission).이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TGC(The Gospel Coalition)가 소개한 헤리엇 코너의 “사명을 같

이 한다”를 게재한다. 헤리엇 코너는 Sydney Missionary and 

Bible College에서 언어학과 신학을 전공했으며, 대표 저서로 

'Big Picture Parents: Ancient Wisdom for Modern Life'가 있다.

중간규모 기독교문화 공동체 모임 통해 만남 
신앙과 제자훈련은 결혼생활에 유익한 기초
부모의 행복한 결혼생활, 자녀 결혼결정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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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택

권, 기술, 성 평등, ‘저렴

함’ 성행위, 세속화가 증

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크리스천을 포함해 더 적

은 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결혼을 선택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결혼은 점점 더 ‘기독교

적’인 일

연구자로서 결혼의 소

멸을 연구하는 것은 파고

든 곰팡이가 서서히 오래

된 참나무를 천천히 파괴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좋지 않은 현실에도 불구

하고 희망을 품을 이유가 

있다. 참나무는 멸종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결

혼은 점점 더 ‘기독교적’

인 일이 될 것이다. 이는 

미래가 불확실한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 더 커

진다는 뜻이다.

전 세계의 사람들과 인

터뷰를 하며 많은 사람들

이 결혼을 성스러운 용어

로 묘사한다고 들었다. 일

부 사람들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결혼을 가정교

회, 독창적인 연합,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연

합이라고 묘사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답변에 만족할 지도 모르

겠다. 그의 저서 “결혼론”

에서 그는 결혼을 인간 사

회의 첫 번째 자연적 유대

라고 확언한다. 실제로 인

터뷰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세 가

지 선함’(신실함, 후손, 성

례)의 일부를 참조해 결혼

을 정의했다.

이 세 가지 선함은 기독

교인에게만 적용되는 것

은 아니지만, 이 관행이 

무시되거나 훼손될 때마

다 결혼제도는 힘을 잃게 

된다. 그리고 크리스천들

은 평균적으로 세속적 동

료들보다 이 선함을 위해 

더 헌신하는 경향이 있으

므로, 크리스천이 계속되

는 결혼생활 동안에도 결

혼제도가 서서히 ‘기독교

적’인 일이 되는 것은 놀

라운 일이 아니다. 여러 

서구 국가의 세계 가치관 

조사의 수치는 이를 상당

히 명확하게 보여준다. 

결혼 패턴에서 보여지

는 성도들과 비성도간의 

차이가 수십 년 후에는 훨

씬 더 큰 차이로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미

래에 결혼은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이슬람교도, 정

통 유대인, 보수적인 그리

스도인들과 점점 더 밀접

한 연관이 있는 개념으로 

남을 것이다.

이 설문조사는 동시에 

좋은 결과와 

안 좋은 결과

를 나타낸다. 

전 반 적 으 로 

보수적인 크

리 스 천 들 이 

결 혼 생 활 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

면 결혼에 더 많이 실패하

기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행인 점은 크리스

천들이 여전히 결혼에 대

한 중대한 사회적 지원과 

문제해결에 대한 강한 열

망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고

되고 희망적인 공간에는 

결혼을 위해 선택할 수 있

는 자원이 놓여있다. “모

든 것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지. 그러나 무언가를 

바꾸어 나가기에 너무 늦

은 때란 없어.” 나의 친구

이자 동료였던 이가 현명

한 말을 했다.

서구의 세속화가 결혼

생활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삶의 

핵심이 돼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결혼의 수호자가 

된다면 교회 안팎의 사람

들을 위해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고 장려해야 할까?

유사교회 조직 역할 중요

우리는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연구하

고 육성해야 한다. 여기에서 

유사교회(parachurch) 조직

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9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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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패닉에 빠질 이

유는 없다”고 당부했다.

다만 특정 국가의 코로

나 확진자가 많다는 건 그

만큼 그곳에서 신종 변이

가 출현할 가능성도 커진

다. 바이러스는 감염을 일

으킬 때마다 진화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백신을 무

력화하는 막강한 돌연변

이가 출현할 가능성에 대

한 우려가 나온다.

영국 코비드19 유전체

학 컨소시엄의 책임자인 

샤론 피콕은 “변이의 출현

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

법이 바이러스가 체내에

서 복제되는 걸 막는 것”

이라며 “글로벌 코로나감

염 건수를 조절하는 게 변

이를 제어하는 최선의 방

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봉쇄조치

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

요하다. 더불어 백신 접종 

또한 필수적이다.

현재 인도는 점진적으

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실

시하고 있지만 아직 접종

률은 낮은 편이다.

인도에는 세계 최대 백

신제조업체인 인도 세럼

연구소가 있음에도 지금

까지 인구 10% 미만이 

첫 번째 백신을 접종했고, 

2% 미만만이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쳤다.

이는 인도의 급격히 악

화하는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에 연쇄 반응을 일으

킬 수 있는 또 다른 이유이

기도 하다.

지난 3월 인도 당국은 

자국 내 확진사례가 급증

하자 옥스퍼드-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의 대규모 수

출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

렸다. 수출 중단 백신엔 

유엔(UN)의 코백스(CO-

VAX)를 통해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에 공급하기

로 한 분량도 포함됐다.

지난 달 26일 ‘글로벌 백

신 동맹(GAVI)’은 인도 당

국으로부터 백신 수출 재

개 시점에 대한 확답을 기

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인

도의 수출 중단 결정은 분

명 많은 나라의 백신 접종 

계획에 영향을 끼쳤다. 그

럼에도 과학자들은 인도

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했

을 때 인도의 자국민 백신 

접종이 우선시 돼야 한다

고 강조한다.

스와미나단 박사는 “최

대한 빨리 백신 접종 속도

를 올리는 데 전념할 필요

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

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전파될 것”이라고 경고했

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곳곳

에서 파괴력을 과시하며 

코로나 팬데믹의 기세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

는다. 인도의 상황은 전 세

계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

진 누구도 코로나19로부

터 안전하지 않다는 경종

을 울리고 있다.

<1면에서 계속>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

에게 선물을 전할 수 있다

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얼

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

인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은 너무나도 당연하여 헤

어짐의 뒤에야 우리는 비

로소 그 사랑을 깨닫는

다”(기 드 모파상).

오래 전 알카포네가 사실상 시카고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에게는 알카포네를 감옥에 보내지 않도록 하

는, 별명이 “Easy Eddie”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기막힌 변호

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의 저택은 시카고의 거리 한 블

록을 몽땅 차지할 정도로 컸습니다. 에디는 주변에서 자행

되는 범죄행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시카고 마피

아 최고의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에디에게도 한 

가지 무른 점,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의 바램처럼 에디도 아들이 자기와는 다른 

좀 더 나은 인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에디가 사랑하는 아

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었던, 그러나 당시 그에게는 불가

능했던 두 가지는 ‘깨끗하게 빛나는 가문의 이름’과 ‘아버지로서 좋은 모범이 되는 거’였

습니다. 고민하던 중 어느 날 그는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도 알았지만, 당국에 알 카포네

의 죄를 모조리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당국은 오랜 기간 동안 잡지 못했던 알카포네와 

범죄조직원들 다수를 구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카고는 드디어 안전해지

게 됐지만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에디는 시 외곽의 한 외딴거리에서 총알세례를 받고 생

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중 하나인 ‘Butch O’Hare‘입니다. 그는 전투기 

조종사로서 남태평양의 렉싱턴이라는 항공모함에 배치됐습니다. 어느 날 이륙한 후 그

는 연료계기판을 보고 연료탱크가 꽉 채워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편대

장은 그에게 항공모함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편대에

서 이탈해 한참 돌아가고 있던 중 뭔가를 발견하고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

니다. 일본의 비행중대가 저고도로 미국 함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아군 전투

기들은 모조리 출격했으니 함대는 거의 무방비나 다름없던 상태였습니다. 소속 편대로 

돌아가 함대를 구하도록 하기에는 너무 멀리 날아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함대에 위험이 

닥치고 있다는 경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일본군을 

향해 곧바로 하강했습니다. 적의 진형 사이를 누비며 탄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될 수 있

는 한 많은 적기를 격추시켰습니다. 탄약이 떨어진 뒤엔 비행기 기체를 그대로 돌진시

키며 필사적으로 일본 비행중대가 미군 함대에 이르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

습니다. 마침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일본군은 기수를 돌렸습니다. 부치 오헤어

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누더기가 된 그의 전투기와 함께 항공모함으로 겨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에 탑재된 카메라의 필름이 사건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밝혀줬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전쟁 영웅으로 인정돼 국가가 주는 최고 무공훈장이

자 가보로서 대대로 물려주는 영광인 의회명예훈장(Congressional medal of honor)을 

받았습니다. 부치는 훈장 수여 1년 뒤 벌어진 한 공중전에서 분투 끝에 장렬히 산화합니

다. 그의 고향인 시카고 사람들은 2차 대전의 가장 위대했던 영웅 중 한명이 그대로 사

라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는 물론 중서부에서 가장 큰 국제공

항에 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입니

다. 터미널 1과 2 사이에는 ’부치 오헤어‘의 동상이 있습니다. 

지금쯤 이 두 얘기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치 

오헤어‘는 ’이지 에디‘의 아들입니다. ’이지 에디‘가 사랑하는 아들인 ’부치 오헤어‘에게 

생명을 내놨습니다. 생명을 받은 아들도 자기 생명을 인류를 위해 내놓았습니다. 하나

님께서 그 깨끗한 이름의 유산을 남기고 싶어 했던 ’이지 에디‘의 결단과 소원대로 오헤

어 공항 이름이 그 가문의 이름을 따도록 하셨습니다(퍼온 글인데 나누고 싶어 시론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예수가 태어나신 곳은 말구유셨습니다. ’예수는 밥‘이셨습니다. 밥은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밥(떡)‘을 나눠주셔서, 우리를 모든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의 예표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나

의 죽음,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입니다. 오늘 에디와 아들인 부치를 통해 이를 또한 만나

게 됩니다. 아버지 ’에디의 죽음‘이라는 ’정의와 진리의 밥‘이 아들인 부치와 시카고를 살게 

했고, 또다시 ’부치의 죽음‘이 항공모함의 전우들뿐만 아니라 2차 대전 당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얼마전 사순절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나누신 십

자가와 이어 예수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진리를 먹고 생명 얻은 

자들인데 이제 우리의 죽음(내어줌, 나눔, 헌신 등등)을 통하여 주변에 생명 얻는 이들이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에서 나를 통하여 말입니다. 

가장 먼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내가 죽어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내가 죽어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내가 죽어 지역사회와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기도

합니다. 그때 나도, 너도,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

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

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2;10). 
pastor.eun@gmail.com

생명 주심과 나눔!

시론

갈보리장로교회는 미국 Missouri 지역에 위치한 미국장로교단(PCA-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소속 교회로서 1991년 설립한 이후 2002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30년 동안 복음전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온 교회입니다. 그동안 본 교회를 섬겨 오시던 담임 목사님이 2021년 6월에 선교의 사명을 받고 
사임하시기에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미국장로교회(PCA)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정규 신학대학원(M.DIV.) 이상의 학위 취득자
 목사안수 받은 후 목회경력: 5년 이상(부목사 포함) / 이민목회 경험자 / 나이:40-55세까지)
 이중언어 (한국어와 영어) 가능하신 분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최근 설교동영상 2편(설교시간 : 25~30분)
 자기 소개서
 (목회소명/ 목회경험/ 신앙고백/ 신앙 간증/ 목회 비전 및 계획/ 성장배경/ 가족 소개와 가족 사진)
 추천인 3인의 추천서
 목사 안수증
 졸업 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제출 마감일:  2021년 5월 30일
 제출처 : E-Mail Address : youngpaullee49@gmail.com

기타

 1.서류는 email 로만 접수합니다(Word, PDF).
 2.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 후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3.모든 문의는 email 로만 받습니다.
 4.청빙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갈보리장로교회 청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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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사회, 가족 해체되면 상상 외 심리적 취약사회 될 것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인도 코로나 확산, 우리 모두의 위기!

결혼 안하는 사회, 교회공동체가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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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다음

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우리

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

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은 우

리에게 선을 행하면서도 인내

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맺

혀지는 것이 아니고 인내로 기

다림이란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

이 옳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된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느끼

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기도한다고 다 금방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그러나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도 믿음으로 꾸준히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도

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 예로 1999년도에 내가 

우리 교회 청년회를 직접 맡았

을 때가 생각난다. 그때는 장

년들은 꽤 모이는 편이었으나 

청년들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염려가 되기를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청년회

를 직접 맡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다. 나는 청년부를 맡으면

서 3가지를 약속하자고 했다. 

그 첫째는 시작하기 전에 금

식기도를 하루 하자고 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기로 약

속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는 매주 월요일마다 새벽예배 

후에 예배당의 빈 의자를 붙잡

고 그 의자에 앉을 새로운 청

년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를 하

자고 제안했다. 6명의 청년들

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청년회는 시작되었다. 청년들

은 약속대로 매주 월요일 교회

에 모여 새벽기도 후에 빈 의

자를 붙잡고 새로운 청년들을 

그 자리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

했다. 

그런데 두 달을 그렇게 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 청년회 회장

이었던 여 청년이 나에게 와서

는 자기는 더 이상 이런 행동

을 못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

다. 그 이유는 2달 동안 시키

는 대로 해보았는데 아무 변화

도 없고 너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

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어디를 여행해야 힘을 

얻기에 여행을 가겠다는 것이

었다. 그리고는 두 달을 여행

계획을 잡고서는 떠났다. 그래

서 나와 남은 청년 5명은 힘이 

빠졌지만 한번 시작했으니 끝

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월요일

마다 빈 의자를 붙잡고 이 의

자에 앉을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나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교롭

게도 그 청년이 여행하러 간 

다음 주일부터 청년들이 몰려

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매주 

3명 4명씩 청년들이 와서는 

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여행을 

떠난 청년이 올 때 즈음에는 

청년회가 39명으로 부흥이 된 

것이다.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청년으로 등록한 사람 중엔 지

금 장로로 시무하는 분도 있

다. 

그렇게 되자 이제 여행을 갔

던 청년회 회장이 돌아와서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목

사님 이 청년회가 2달 전에 제

가 보았던 청년회가 맞나요?” 

6명이었던 청년회가 너무나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렇게 청년회는 3년 내내 월요

일마다 모여 예배실의 의자를 

붙자고 새로운 청년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여 그 숫자가 

300명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우

리의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

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

다. 믿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인내해야 할 줄로 믿는 것이

다. 그렇게 되면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시는 것

을 보게 될 줄로 믿는다. 이런 

이유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

가 이르매 거두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기도

하는 모든 일들이 인내하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란

다.   
david2lord@hotmail.com

목자의 묵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푸르른 녹음이 있는 만물이 

생동하는 5월입니다. 5월은 가

정의 달이고, 오늘은 5월 2일 

어린이주일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세

상에 우리 가정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은 하

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

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말

은 거저 주셨다는 뜻입니다. 

가정에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셨을 때를 기억하

십니까? 그 기쁨은 세상의 무

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

습니다. 저도 뉴욕에서 세 자녀

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

사했습니다.

가정은 갈수록 더 기쁨이 넘

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갈

수록 더 은혜로운 관계로 성숙

해져 가야 합니다. ‘손 안에 자

식’이라고 내 맘대로 할 수 있

다고 생각했던 자녀가 서서히 

부모의 손을 벗어나서 부모의 

품을 떠나고, 부모의 권위를 떠

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합

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어져가

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습

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자

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

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만

져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입니

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들의 접

근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어린

이들은 예수님께 올 자격이 없

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사역, 즉 어른들을 만나

고 가르치고 치유해야 하는 일

들에 비해 어린아이들이 예수

님께 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태도는 당시

에 큰 이슈였습니다. “어린아이

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

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

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

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

라”(15절). 왜냐하면 당시에 팔

레스틴 지역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 어린아이와 여자들

은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어

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

두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

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돌아

가셨고,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

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아이

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

려 합니다. 

1.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예수님의 

아이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소중한 것이고, 값으

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자녀로 

인한 기쁨, 이만한 기쁨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3살 때

까지 부모에게 일평생 할 효도

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린 자녀는 부모님에게 주시

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

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

할 때 기쁨이 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삶의 보람과 의미이

고 목적입니다.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자

기만족을 위해, 자기목적 성취

를 위해 자녀를 이용하거나 귀

찮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됩

니다. 가까이 있는 부모들은 오

히려 이런 잘못된 사랑을 의식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에서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

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

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한다.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무

엇보다도 가장 잘못된 것은 자

기중심적인 사랑(self-center-

ed love)입니다. 내 가문이나 

명예 따위를 앞세웁니다. "내가 

못 다한 소원을 네가 이루어라! 

내가 못 다한 욕망을 네가 성취

하여야 한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식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고스란히 

희생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래서 아이들은 못살겠다고 합

니다. 공연히 낳아가지고 이 고

생을 시킨다고 불평합니다. 누

구를 위한 희생이냐, 누구를 위

한 공부냐고 묻습니다. 철저하

게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많은 

가정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

다. 사랑인줄 알고 있는 그 사

랑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

릅니다. 

전혀 자녀사랑이 아닙니다. 

이는 형태를 달리한 자기사랑

일 뿐입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나 천부적인 

재능은 염두에 두지도 않은 무

모함이요 무책임입니다. 모름

지기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사

랑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당신의 생명으로 세우기를 원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

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

다. 문제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

성입니다. 이기적 본성이 하나

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가로 막

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가

르치면서 자기 안에 숨어 있는 

이기적 동기를 발견하지 못하

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녀들

과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

리 안에 있는 숨은 이기적 본성

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방향과 

동기, 의욕을 굴절시킨다는 점

입니다. 순간마다 우리의 언어

와 생각, 가르침에 그런 동기가 

작용함으로 어린자녀의 마음에 

부작용과 상처를 가져오게 합

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하

나님의 선물로서 사랑해야 합

니다. 그래야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가장 바람직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되 

내 소유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의 선물로서 사랑하는 것입니

다. 그렇게 사랑하다보면 자녀

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

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런 은혜, 이런 기쁨은 모든 사

람들에게 다 주어진 은혜입니

다. 

2.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쳐

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최

고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

에게 주셔서 감당해야 할 사명

이 있습니다. 직장도 사명이고, 

학업도 사명입니다. 이웃을 돌

보는 것도 사명이고, 어떤 사람

에게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

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

명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자

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

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

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

할 것이며.” 

자녀는 바로 부모의 손에 의

해서 가장 바르게 자라갈 수 있

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적어도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서도록 하셨습니다. 하

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

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

는 자녀에게 가장 권위 있는 존

재입니다. 물론 자녀가 성장하

면서 부모의 약한 점을 보게 됩

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약점

을 봅니다. 결국 부모의 권위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 

권위를 내려놓거나 스스로 포

기해서는 안됩니다. 부모는 끝

까지 자녀에게 본이 되는 존재

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

습니다. 첫째는 “네게 준 시간

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둘째

는 “네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

냐?” 셋째는 “네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라는 것입

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가르침에 

있어서 세 가지를 잠언서 23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십

니다. 잠언서를 보면서 부모가 

자녀 교육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때를 알려주십니다.

첫째, 자녀가 거짓말했을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16

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말의 반대말은 “거짓

말”입니다. “거짓말”이란 두 가

지 뜻을 가진 것으로, “섞었다”

란 뜻으로 음식물이 부패하거

나 섞었다고 할 때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부패된 음식물을 

먹게 되면, 구토를 일으키게 되

듯 거짓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

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의미

입니다. 또한 “파울”(Foul)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에

서 타자가 친 공이 정해진 선 

밖으로 빗나갔을 때 파울이라

고 부릅니다. 거짓말이란 “빗나

간 말”입니다. 거짓말은 자신뿐

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빗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

다.

저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

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18:4) 

말씀이 오래 동안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양보하

고, 겸손한 것을 보았습니까? 

자기 밖에 모르며, 부모 머리꼭

대기에 앉아서 잘난 척하고, 영

악스럽기까지 한 아이들을 주

님께서 어떻게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역대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정직이

었습니다. 주로 이런 식이었습

니다. (왕상15:11)“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

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왕상

15:5)“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

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

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

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했

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정직했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

뻐하셨던 것입니다. 느부갓네

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총리

와 장관으로 삼은 것은 거짓이 

통용되는 곳에까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요구한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가 불신앙의 길로 

갈 때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

다(17절).

성경에 자녀가 불신앙의 길

로 가는 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생

생하게 소개하는 인물이 있습

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경우

입니다. 엘리에게 홉니와 비느

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

다. 그들은 장차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할 

자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들

이 잘못을 바르게 고쳐주지 않

았습니다.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챌 뿐 아니라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

을 했습니다. (삼상2:14)“이 소

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12)“엘리

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

를 알지 아니하더라.” 불량자가 

누구입니까? 예배를 무시하는 

자가 곧 불량자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의 태도는 방

관했으며, 아주 미온적이었습

니다. (삼3:13)“그가 자기 아들

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들의 잘

못을 훈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삼상3:34)“네 두 아

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의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고 하셨습

니다.

부모가 매를 드는 기회를 놓

칠 때 훗날 자식은 부모에게 큰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

29:15)“자식을 임의로 하게 버

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

게 하느니라.” 부모가 나이 들

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이 

노인네가 무슨 잔소리냐”며 무

시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고, 경건하

다고 반드시 그 자녀가 믿음 좋

은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며, 

부모가 믿음이 없어도 그 자녀

들이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내버려둘 때 그 

혼란은 막대합니다. 엘리 제사

장은 그의 두 아들을 내버려두

었을 때 불량자가 되고 말았습

니다.

셋째로, 나쁜 친구가 있는 것

을 알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20절). 

성경도 이 말씀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잠27:17)“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

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유유상종”이란 비

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말로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결국 

우리의 자녀도 나쁘게 될 수밖

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사에 잘 알려진 어거스

틴이 3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방탕생활을 한 것은 나쁜 친구

를 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들을 버린 후 비로소 하나님께

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고

전15:33)“속지 말라 악한 동무

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현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주

변환경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자녀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

는 독극물들이 깔려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행동과 태도

를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모른 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들이 불신앙의 길로, 세상의 길

로 빠져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나쁜 친구를 사

귀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냥 넘

어가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쨌든 가르

치는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

다. 자녀에게 부모는 끝까지 인

생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는 부모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

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녀를 안

내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

다. 이런 은혜, 이런 섬김, 이런 

가르침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를 축원합니다. 

3.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의 통로이며 상

속자이기 때문입니다. 

<11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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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아이들



울림이 있는 감동

최근에 마음의 큰 울림을 주

는 일이 있었다. 코로나로 우울

한 시즌에 전해진 좋은 소식이

었다. 한국영화 110년에 처음, 

아시아 사람으로는 두 번째, 아

카데미 영화제에서 ‘윤여정’이

라는 배우가 상을 받은 것이다. 

미국사람들이 ‘K-Pop’을 말하

듯이 ‘K-Halmuni’ 라고 부르는 

74세 할머니를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이분의 특별한 시상식 

소감은 두고서도 큰 화제가 되

었다. ‘아들들아 고맙다. 나를 

밖에 나가서 일하게 해주어 이 

상을 받게 되었구나.’ 유머가 담

긴 시상 소감이었는데, 국적을 

초월하여 많은 듣는 이들로 하

여금 큰 웃음을 주었다. 먹고 

살아야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

었던 아주 힘들었던 삶의 이야

기를 감동 있는 유머로 승화한 

그녀에게 모두가 호응을 한 것

이었다. 

잘 알려졌듯이, 그는 조씨 성

을 가진 남자로 인해 인생의 어

려움을 크게 당한 적이 있다. 

그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

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당연히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며 목회

자의 길을 가야했던 사람임에

도, 자신의 죄의 결과로 가정의 

파탄을 불러왔고, 그럼에도 아

주 특이한 기인 같은 생활을 하

며 세상에 이름을 알려왔던 것

이다. 이후 그의 생활은 계속 

이상하기가 그지없었다. 한때, 

찬송가 테이프를 들으며 큰 은

혜를 끼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서 아주 최근 불교의 찬불가 음

반을 냈다고 자랑스레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별 수 없는 죄인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혼란스

러웠을 한 여인의 삶은 무척이

나 고단한 삶이었을 것이다. 그

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 때문에 일하러 갈 수밖

에 없는 환경을 오히려 자신의 

예술혼의 에너지가 되었다는 

조크에 온 세계 사람들이 공감

을 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정말 뭔가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보면 공통

의 선로가 있음을 보게 된다. 

소설책 몇 권을 썼을 만큼의 삶

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존재하

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포기하고 낙심하며, 자신의 인

생의 어려움을 핑계할 구실로 

삼았을 그런 일들도, 큰 일 하

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인생

의 맛과 향을 내는 좋은 재료요 

양약이 되더라는 것이다. 그들

이 당한 고난들이 오히려 자신

의 약점을 강하고 새롭게 담금

질해서 더욱 멋지고 정교한 작

품 인생을 만들어 내더라는 것

이다.

공통의 감정선

미나리 영화를 보면 출연자

들의 대사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 흔히 생각하는 스티븐 스

필버그 감독의 영화 같은 그런 

대작의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

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느

끼는, ‘어떻게 저런 장면을 연출

했을까? 돈은 얼마나 들었을

까?’하는 그런 류의 계산이 흘

러가는 영화와는 전혀 결이 다

른 영화였다. 어찌 보면 평범하

고 담담하게 몇 부작 아침 드라

마를 찍듯이 그렇게 스크린이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왜 74세된 그 K-할머

니, 한국 할머니의 연기에 세계

가 열광하였을까?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인종과 피부색과 국

적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 지으신 인생에게 흐르는 동

일한 감정선이 있었기 때문이

라 여겨진다. 미나리 영화는 실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영

화에 등장하는 그 꼬마가 현재 

정이삭 감독의 분신이고, 그 부

친은 현재도 알칸사 북서쪽에

서 영화에 나오는 채소 아닌 배

나무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실

존 인물이다. 그 손자는 훗날 

아이비리그 명문학교를 나온 

감독 그 자신인데, 그의 인생을 

통해 할머니에 대한 소중한 추

억의 보따리를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부모님의 고단한 

이민사에 대한 것이 주류이지

만 필자는 유독 그 할머니에게 

관심과 초점이 모아졌다.

미나리 영화의 실제 배경이 

된 곳이 이곳 알칸사이어서 현

재 주도인 리틀락과는 두 시간 

반 정도 떨어진 외진 곳에서 약

초와 배나무를 키우며 살아가

고 있지만 이곳까지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정 감

독의 부친은 착실하게 공부하

면서 잘 장성한 두 자녀로 인해 

한인교회 성도들에게도 모범이 

되며, 교회가 교육 강연을 요청

하면 와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전해 주었다고 한다. 정 감독의 

누이도 같은 학교를 진학하여 

지금은 의사로서 봉사하고 있

다고 한다. 게다가 더 귀하게 

들었던 것은, 한국 아들의 이름

을 성경의 이름 그대로 사용할 

정도로 신앙도 아주 좋았다며 

이곳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 

전언하는 여러 내용들이었다. 

아마도 영화에서, 세상의 평

범한 것을 평범하게 보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화 

곳곳에 나타나는 것이 그런 신

앙적인 배경 탓은 아닐까 생각

된다. 예를 들면, 물가에서 뱀을 

본 손자가 두려워하자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것보다 낫다. 숨

어 있는 게 더 위험한 법이야’ 

라고 타이르는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언뜻 기독교의 영적세

계에 대한 암시를 주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이다. 미리 염려

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잘 물리

치고, 정말 두려워할 것은 ‘보이

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도 생각나도록 

하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잠언

영화에서 이렇게 소년은 할

머니와의 교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잠언과 지혜를 배우

게 된다. 그가 기억하는 할머니

는 어떤 존재인가? 할머니는 심

장질환의 병으로 인해 허약한 

손자를 향해 늘 ‘스트롱 보이, 

스트롱 보이’ 하면서 격려와 응

원을 한다. 또한 이 손자에게 

미나리를 통해 교훈을 남긴다. 

그의 기억에는 ‘미나리 원더풀 

미나리 원더풀’하는 할머니의 

음성이 있다. 

할머니가 말하는 미나리는 

어떤 것인가? ‘어디서도 잘 자

라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하게 해주는 것, 강한 생명

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나리’ 

그것을 사랑하는 손자에게 전

하는 것이다. 마치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민자

들과 힘든 2세들의 삶에 미나

리처럼 잘 자라기를 소망하는 

기대가 담긴 것이다. 이렇게 미

나리는 할머니와 손자세대를 

이어주며, 할머니의 간절한 기

대가 전달되는 매개체가 된다. 

그렇게 할머니의 미나리를 듣

고 보고 먹고 자랐을 감독은 이 

미나리를 통해 척박한 이민의 

땅을 살아가는 부모 세대의 이

민자들의 삶에 대해, 할머니가 

가르쳐준 그 미나리 정신(?)을 

가지고서 최대의 경의를 영화

라는 형태로 드러낸 것이라 여

겨진다.

가능한 세대간(間) 소통

영화를 통해 느껴지는 최고

의 감동은 한 세대를 건너뛰는 

세대 간 소통의 가능성이었다. 

K-할머니, 그는 완전 한국의 

시골 할머니 같은 1세 그 자체

의 모습이다. 정말 순도 100%

의 시골 할머니 모습이었다. 그

런 그가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

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완전한 2세의 어린 손자이다. 

그 손자에게 한국의 할머니가 

배움과 가르침을 전하는 데, 아

무런 어려움이 없음을 본다. 오

히려 더 극적으로 할머니의 음

성을 기억하는 것을 본다. 

여기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

은 기술적인 전달의 문제를 말

함이 아니다. 할머니 세대의 정

서적 온기가 그대로 완전 아메

리칸 2세 손자에게 그 생각과 

정신이 그대로 흘러 들어갔다

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이토

록 완벽하게 느낌을 전달할 수 

있었을까? K-할머니들이 가지

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랑과 

헌신’이 결국 문화와 언어와 배

경이 다름에도 그 모든 것을 뛰

어 넘어 완벽하게 녹아 흘러 전

달되었다는 것이다.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랑과 헌

신은 무엇일까? 아무리 세상이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나중

에는 부모자식 간에도 서로의 

불간섭이 세련된 부모의 조건

처럼 여겨지는 때가 되어도, 사

랑하기에 생명도 내어주고, 자

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길 속

에도 뛰어들며,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기에도 전혀 주저함이 

없을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다. 그런 사랑과 희생으로 할머

니는 손자에게 최고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실제 감독의 외할머니 이명

순 여사는 일찍 남편을 잃고 홀

로 외동딸을 키웠다. 얼마나 그 

세월의 시간들이 고되었을까? 

그런데 그런 고단한 시간을 지

나면서 할머니는 더 강건해졌

던 것 같다. 혼자 지켜내어야 

했을 외동딸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과 그렇게 사랑하는 딸의 

병약한 아들, 그 손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모든 소통의 불

가능을 뛰어넘어 버리게 했던 

것이다. 그 강력한 사랑의 힘이 

손자인 정 감독에게 전달이 되

었던 것이다. 모든 K-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의 교육법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교육이 무엇인가? 학교에서

의 지식과 기술은 인생을 살아

가는 데 유용하고 유익하다. 그

러나 진짜 그 인생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정감의 교류를 통한 마음과 영

혼에 남는 기억들이다. 그런 기

억은 오직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과 헌신의 희생 외에는 없

다. 이것이 바로 K-Halmuni의 

위대한 사랑의 교육법이다. 

망각과 본성의 회복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랑은 한

국 할머니만 하는 사랑법이 아

니다.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

님의 작품인 이상은 부모로서 

당연히 이러한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세계가 한

국 할머니에 대해 이토록 열광

하는 것도 저들 속에 그런 영적 

DNA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

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DNA를 둔감하게 만

든다. 잊어버리게 한다. 조부모

와 손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부

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의 입장

을 존중하며, 자기 인생은 각자 

알아서 사는 것이라며 마치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장차 여

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부

끄러운 짓을 하며 이제는 공식

적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시대마저 되었다. 한국에서 활

동 중인 어떤 일본인 여성은 미

혼모로서 아버지가 분명하지 

않는 아이를 인공수정하여 낳

고는, 마치 정상적 가정의 자녀

처럼 매체에 홍보하며 방송에 

등장한다. 그런데 한국사회가 

점차 이러한 것을 이상하게 여

기지 않는다. 사회전체가 도덕

과 영적 감각을 상실해가기 때

문이다. 그저 각자의 Life Style

을 인정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각자 자기 인생사는 것이라고 

쉽게 설명한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을 인격과 수준 높은 배

려라고 생각한다. 아주 많이 잘

못된 현상이다. 이것은 배려를 

핑계하는 사랑의 결핍이며, 영

적인 타락이며, 사랑의 수고를 

게으름으로 돌려막는 인생의 

악한 모습일 따름이다. 이러한 

악한 일이 가족 간에 나타난다

면 이것조차 고상한 말로 회피

하고 말 것인가? 영화 속 K-할

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K-할머니, 미나리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

하게 만드는 복된 달이다. 미나

리 영화를 보면서, 완전한 2세 

어메리컨 손자와의 소통의 문

제도,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

라운 사랑과 희생으로 날려버

리는 한국 할머니(K-Halmuni)

의 당당함과 훌륭함에 찬사를 

보낸다. 더불어 모든 이민자들

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수고

와 사랑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

게 된다. 

저들이 있었기에 마치 꼰대

(?) 같고 어른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이제는 외로운 노인 아파

트의 한켠을 차지하는 정도로 

왜소해졌다 하여도, 저들이 있

었기에 오늘날 다음 세대가 존

재하는 것이다.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할 분들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윤여정 배

우, 당신이 연기한 그 한국 할

머니가 바로 스트롱, 원더풀, 바

로 그 미나리였습니다. 당신과 

우리 한국의 모든 할머니 할아

버지들이 그렇게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davidnjeon@yahoo.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크리스천크리스천의 의 눈눈으로 본 으로 본 세상 세상 

- 미나리, K-Halmuni, 소통  

5월 사랑과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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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장로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는 자입니다. 1)구

약성경(신5:14)에서 인식일을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주일

이라고 함에 있어 안식일과 주일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나

요. 2)주일에 불신자를 고용하여 교회식당에서 일을 맡김

에 대해 3)주일에 교인들이 외부로 식당이나 커피점등에 

서 교제를 나눔이 주일성수행위에 잘못되지 않았는지요?

- 남가주의 하지만 

 

A:3가지 질문이네요, 좋은 질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

히 지키라는 명령인데 거룩이란 히브리어 원뜻은 구별되

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날과 구별되어지켜야 한다는 뜻입

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6일 창조 후에 쉬셨으니 피조

물인 우리도 6일을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쉰다는 

쉼(Resting)의 개념에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

약에서는 안식후 첫날에(마 28:1) 예수님의 부활을 계기

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주일개념

은 구속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주일은 첫날이

므로 예배를 통해 신령한 은혜와 힘을 얻어 한 주간을 승

리한다는 개념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

일을 겸하여 지키다가 점점 주일(주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고전16: 2, 계1:10). 

교단마다 목사님마다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과거 한국의 어떤 교단에서는 주일에 차도 타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의 은사였던 고 박윤선 목사

님은 3가지를 지적하여 주일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1)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아파 죽어가는 사

람을 주일이라고 병원에 안 데려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생

명을 살려야 합니다. 2)예배에 관한 것, 한국 같은 경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전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 3)부득이 한 일, 차를 운전해 교회에 오다가 그만 

깜빡 잊고 개스를 주중에 넣치 않아 개스가 떨어졌다면 당

연히 개스를 넣어야 합니다.

주일에 개스를 넣거나 마켓에 가고 식당가는 것은 구원

과는 관계없는 “아디아포라”에 관한  덕 문제, 자유문제입

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주일에 불신자를 고용하여 교회식

당에서 일을 맡김에 대해서는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다르

겠지만 저는 그것도 안 쓰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자기

는 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모순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신5:14은 “네 문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주일에 교인들이 식당이나 커

피샵에 가서 교제하는 문제는 아주 보수적인 목사 외에는 

묵인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면서 내가 식당에 가거나 커피샵에 가면 남을 일을 시

키는 것이 되기에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에 식당이나 커피샵에서 교인들이 모여 교제하는 것

이 은혜롭게는 보이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주

일에는 식당이나 커피샵, 마켓에 가는 것은 가능하면 삼가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주일오후에 공원에 가

서 성도들끼리 야외 친교하는 것은 교제를 위해 가능하다

고 봅니다. 오늘날 주일성수문제가 너무 해이해졌다고 봅

니다. 주일은 다른 날과는 구별되게 지켜야합니다. 주일성

수 문제는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매여서도 안되나 너무 해

이하게 행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은 무엇

을 지키고 안 지키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하리라(마11:28), 진정한 쉼과 안식은 주

님 안에 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신앙상담 ??
?

?
?

진정한 쉼과 안식은 주님 안에 있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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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면역 회의론 vs 낙관론

코로나19 ‘집단면역’은 

불가능한 목표일까.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

견이 분분하다. 국제 과학

학술지 네이처는 지난 3

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

합해 집단면역이 불가능한 5가지 이유를 내놓

았다. 반면 집단면역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

표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네이처는 집단면역이 불가능한 첫 번째 이유

로 코로나19 백신의 감염 차단 여부가 불확실

하다는 점을 꼽았다.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이 

코로나19 발병을 예방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타인에게 감염을 전파하는 것을 막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변이 바

이러스의 출현, 백신의 면역 지속력 문제, 일정

치 않은 지역별·연령별 백신 접종률과 백신 접

종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소홀해지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가 매년 백

신을 맞는 독감과 같은 풍토병이 될 수도 있다

고 분석했다.

하지만 집단면역이 여전히 달성 가능한 범위

에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데일 피셔 싱가포르 

국립의대 교수는 지난달 CNBC에 “코로나19를 

근절하려는 게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지역사회 

전파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집단면역을) 달

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셔 교수는 집단면역을 흑백 상태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이 집단면역이 있

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이에 분명 회색지대가 있다”며 “면역 인구 

비율이 70%에 달하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

다”고 설명했다.

벤저민 코울링 홍콩보건대 교수도 “머지않아 

세계 각 지역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면역이 영원하지 않

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일 수도 있다”

면서도 “면역력이 떨어진다면 부스터샷(백신 

효과를 높이는 추가 접종)이 도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 연구진

도 지난달 코로나19 집단면역을 완성할 수 있

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연구진은 “백신 

제조와 유통이 빠르게 이뤄져 조만간 집단면역

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은 2021년 늦여름까

지 전체 성인의 절반 이상이 예방접종을 마무

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집단면역으로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감염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도 필

요하다고 당부했다. 연구진은 “집단면역에 도

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실내모임을 피하고, 즉시 백

신 접종을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라고 강조했다.

美 정부 “전세계 예방접종 장벽 없애야”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

권) 한시적 면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

다.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연일 

관련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

도 ‘백신외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미 연방정부도 세계무

역기구(WTO)와 협의 절

차를 시작했다. 미국이 주

저하는 동안 중국, 러시아 등이 백신 외교에 선

제 대응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2일 CBS방송 ‘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미 무역대표부

(USTR)가 코로나19 백신을 더 많이 공급·허가

하고, 공유할 방안에 대해 WTO와 논의를 시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제약회사가 

전 세계에 대규모 비용을 들여 모든 사람이 예

방접종을 받는 데 아무런 장벽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WTO에서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

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가

파르게 이뤄지면서 자국 제약회사들의 지재권

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백신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미 무역대표부는 그

간 코로나19 백신 개발 제약사 대표들과 업계 

관련자, 전문가들과 접촉해 의견을 수렴해왔

다.

클레인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며칠 내에 

더 말할 게 있을 것”이라며 백악관의 추가 입장 

발표도 예고했다.

다만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등 코

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미국 제약회사들은 

지재권 적용 중단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미 상

무부와 백악관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백신 외교의 필요성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NBC방송 ‘

미트 더 프레스’에 나와 “다양한 국가에서 백신

이 생산돼야 한다. 제약회사들이 백신의 지재

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염병

이 다른 나라에서 계속 퍼진다면 다시 돌아와 

우리를 물 것”이라며 “세계 나머지 국가를 도

와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도덕적 의무일 뿐 아

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난한 나라의 수백만명이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다. 선진국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는 건 도덕적으로 불쾌한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 상원의원 9명과 함께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시적 지재권 

면제 지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

들은 서신에 “미국의 명성을 되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팬데믹을 더 빨리 종식시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썼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백신외

교’를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하며 “중국과 러

시아가 개발도상국에 적극적으로 백신을 배포

하면서 지지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기독교인들, 쿠데타 후 정글로 내몰려

지난 2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후 기

독교인들이 안전을 찾아 정글 등 야생으로 피

신하고 있다고 최근 미국 오픈도어선교회가 발

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지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 중인 치

트 목사는 2월 쿠데타 이

후 그와 교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

달았다. 미얀마 정치 지도부를 구금했던 군사

정권은 현재 교회, 사무실, 카페, 주거용 건물 

등을 습격해 시위자들을 색출하며 총격을 가하

고 있다.

치트 목사와 교회에 소속된 18명의 가족들은 

정글이 더 안전한 장소라는 결정했고, 모두 야

생에 몸을 숨겼다. 쿠데타 이후 음식 값이 2배

로 뛰었기 때문에, 이들은 쌀을 살 여유가 없어 

밀림에서 뿌리와 잎을 채취하고 있다.

이들이 직면한 위협 중 하나는 군사 정부에 

의해 군대에 징집되는 것이다. 외딴 마을에 사

는 한 목회자는 오픈도어와 협력하고 있는 루

윈에게 “지난 주 촌장에게 군복무 요원 30명을 

모집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지금 목회자

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은 숲속에 숨어 있다”고 

전했다.

루윈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황 해결의 기미

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

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인터넷이 끊

기면서 통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러나 미얀마 오픈도어의 파트너들은 현지 기독

교인 440만 명 중 상당수가 겪고 있는 현재 어

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고 한다.

수도 양곤 출신 기독교인인 민 내잉은 오픈

도어와의 인터뷰에서 “매일 집 근처에서 총성

과 수류탄 소리가 들린다. 대부분의 집들은 저

녁 8시 이후 불을 꺼놓고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우리는 낮에도 집 안에 있다. 식료품을 

사러 가는 것과 쓰레기를 버리는 것 외에는 외

출할 수 없다. 양곤의 한가운데에 보안 없이 살

고 있다”고 했다.

기독교인들은 미얀마에서 심각한 박해에 직

면해 있으며, 대다수가 분쟁 기간 동안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쿠데타 이전에도 미

얀마는 가장 오랫동안 내전에 휘말린 국가였

다. 내전은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한 직후 시작

됐다. 중앙 정부는 제한된 자치권을 약속 받은 

지역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들 지역의 무장 민

족은 자기결정권을 위해 싸웠다.

내전은 특히 친, 카친, 카렌의 기독교 공동체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반란 단

체와 군대 양쪽의 박해를 받는다. 전투는 계속 

진행 중이며,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10

만 명 이상이 난민 캠프에서 지내고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음식과 의료 서비스 없이 

수 년간 그곳에 있었다. 기독교 소수인이 많은 

이웃 샨 주에서도 싸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

다. 따라서 2월 쿠데타는 현지 기독교인들에게 

긴장감을 더했을 뿐이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고 거리에서 시위자들과 합류했다. 

미얀마 중부의 마이라 목사는 시위가 처음 시

작되었을 때,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매일 시

위에 동참했다. 그는 오픈도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람들이 싸우고 항의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난 나가서 항의하기로 결심했다. 일

부 다른 목회자들도 교회에 남아 단식과 기도

를 관철하는 쪽을 택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원한다”고 했다.

마이라 목사는 너무 위험해지자 시위를 중단

해야 했다. 군 장교들이 그들의 지역을 침략했

고, 그는 교회의 문을 열 수 없지만, 기도와 성

경공부를 위해 일부 성도들과 함께 모였다. 미

얀마 중부 조슈아 목사도 초기의 민주화 지지 

시위에 참여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그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음식 꾸러미

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또 다른 목회자인 지우 

목사는 가난한 교회 이웃에게 77파운드의 쌀을 

기부했다. 또 시골에서 온 다른 목회자들을 전

화로 돕고 격려했다.

오픈도어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정글까

지, 미얀마 교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

고, 음식과 격려의 말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실제적이고 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 한

다”고 전했다.

워싱턴에서 ‘Korea’가 사라졌다

워 싱 턴 에 서  ‘ 코 리 아

(Korea)’가 사라졌다. 도널

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한반도에 집중됐던 미국 

조야(朝野)의 관심이 정권 

교체 이후 급속히 쪼그라든 

모습이다. 취임 직후부터 북한 문제를 행정부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던 트럼프 전 대

통령과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현안 

자체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문제

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의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4년 전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

사 등 미국에 위협적인 전략적 도발을 거듭했

지만 최근 들어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의 ‘대(對) 중국 정책 

변화’가 보다 근본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정

권 교체 후 미·중 경쟁이 더욱 심화하면서 북한

보다 중국에 관심이 쏠린 측면이 크다는 것이

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부양 등 시급히 해결

해야 할 내부적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동맹 참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

는 분석도 내놓는다. 미·중 경쟁에서 우위를 점

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

서 한반도 이슈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줄어들

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종속 변수로 다뤄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개를 드는 이유다.

국민일보가 29일 미국 대통령의 공개 발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 팩트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첫 100일 동안 

북한(North Korea)을 포함해 한국(Korea)을 

언급한 것은 총 74회로 집계됐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최근까지 내놓은 한국 관련 

발언은 28일 기준 다섯 차례다.

코리아를 언급한 날 수를 보면 한반도에 대

한 전현직 미국 대통령의 관심도 차이가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코리아를 언급한 날은 총 26일

이었다. 나흘에 한 번 입에 올린 셈이다. 이에 

반해 바이든 대통령은 100일 중 닷새에 불과했

다.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코리아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지난 2월 4일 국무부 연설 때다. 당

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 정상과의 전화통화

를 언급하면서 한국이란 단어를 한 번 사용했

다. 이후 등장한 건 지난 23일 폐막한 기후정상

회의 때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3번에 불과했다. 러시아

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발표(지난 15일)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지난 

16일), 이날 있었던 첫 상·하원 합동연설이 전

부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 100일

간 북한을 69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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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미로를 걷는 것 같습

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향해서 내뱉은 한마

디입니다. 미로는 길을 잃게 

만들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

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일컫

습니다. 현대 기독교를 미로에 

비유를 한 그 목사님의 한마디

는 방향을 잃고 혼란을 겪고 

있는 현대 기독교에 대한 안타

까움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현대 기독교에 스며 들어

온 영적 혼탁 현상은 신자 개

인과 교회 공동체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잠식해가고 있습니

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

기 위해 신학계가 머리를 맞대

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기독

교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습

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신학적 돌파구와 새로

운 가르침의 돌파구와 새로운 

제도적 돌파구와 심지어는 이

전과는 다른 새로운 복음을 제

시하고자 애쓰는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새로운’ ‘

새로운’ ‘새로운’ 무엇을 제시

하는 발상들이 오히려 현대 기

독교를 더욱더 길을 잃게 만들

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

까? 현대 기독교에 스며든 ‘악’

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무엇이 

결코 아닙니다. 

현대 기독교에 스며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

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도들

이 전하고 가르쳤던 단순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

아가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

들이 중세 암흑기의 어둠을 빛

으로 나오게 한 것이 무엇이었

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

하고 가르쳤던 주 예수 그리스

도의 복음은 낡고 진부한 옛날

방식이라고 폄하하면서 시대

감각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복

음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기

도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완

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한 불붙는 신학이나 불붙는 메

시지나 불붙는 기도나 불붙는 

찬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

불붙는’이라는 표현은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가리킵니다. 성

령의 불같은 은혜 없이는 그 

어떤 새로운 것으로도 기독교

에 스며든 ‘악’을 제거하지 못

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은혜는 우리

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힐 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불같

은 은혜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활을 걸

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신학은 있

는데 불붙는 신학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수준 높은 메시지는 

있는데 불붙는 메시지를 만나

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준 있는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저 단순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단

히 붙드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결코 수

준 있는 새로운 무엇이 아님을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단순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신자 개인들과 교회공동체들

이 단순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활을 걸고 붙들도록 

모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단순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활

을 걸고 붙든다면 비록 그 숫

자가 적다할지라도 하나님께

서는 기꺼이 현대 기독교를 새

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

자 개인들과 교회 공동체들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

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

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목회서신 

“사활을 걸고 흔들 깃발이 무엇입니까?”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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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평신도 

한국 장로교회에서 최초로 안수 받

은 목사가 배출된 것은 1907년이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의 한국교회의 상

황은 어떠하였을까? 초기부터 지도자

의 위치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지도를 

받았던 평신도라는 2중구도가 지속되

었다. 안수 받은 목사가 세워지기 전

까지 오직 외국선교사만 목사신분으

로 세례를 베풀 수 있었다. 따라서 성

도들은 직, 간접으로 이들의 영향 하

에 놓이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교회에 

출석하면 무조건 세례를 베풀어 교인

의 수를 늘려 본국선교부에 보고하는 

우매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였으며 믿음의 

결단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에 

힘썼다.  

이런 구조는 1907년 이후에도 지속

되었다. 목회자들이 다수 배출되어 자

체적으로 교단이 구성하고 운영되기

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야 했

다. 성도들은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약

화되고 국내목회자들이 세워진 후에

도 2중구도가 지속되었다. 그 당시 목

회자와 가족은 가난과 궁핍을 감수해

야 했다. 일제강점기와 공산당 치하에

서 교회를 대표하고 교인을 돌보는 위

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명의 위협

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목회자의 신

분으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얻

는 유익이 없던 상황 속에서, 성도들

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전

파의 사명을 지닌 목회자들을 영적지

도자로 존경하고 따랐다.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2중구도

가 은연중에 현대교회에도 지속되고 

있는 듯하다. 단지 이런 구도를 어떻

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견

해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는 상황으

로 인해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

우가 있다. 한편, 신분차이를 수직적으

로 관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목회

자라는 직분이 평신도보다 높다거나 

평신도는 목회자에게 반드시 종속적

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와 반

대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10

절에 근거하여 모든 성도가 ‘제사장직’

을 지녔다고 해석하고, 나아가서 목회

자와 평신도가 신분적으로 동일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

우이다. 

여러 방법으로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1960년대 이

후 ‘평신도신학’이라는 분야가 크게 

발전되기도 하였다. 직분에 대한 신분

(being)과 사역(doing)으로 나누어 설

명하는 것이 매우 가장 효과적이라 생

각한다(다음호에서 다룰 것이다). 그

러나 필자는 자칫 ‘목회자나 평신도’ 

사이의 긴장관계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출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교회에 주신 소중한 사명, 

즉 모두 함께 복음전파에 부르심을 받

았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출발시점에 

드러난 평신도의 귀한 사역을 살펴보

면서, 복음전파 사명완수를 위한 상호

협력의 소중함을 각성하는 기회를 가

지길 원한다.  

특이한 출발 

‘성경중심’은 한국교회가 지닌 특징 

중 하나이다. 그 출발과 발전과정에서 

선교사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워 속히 신앙이 성장할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효과적인 사역

을 위해 무엇보다 자신들이 언어와 문

화의 장벽을 넘어야 했다. 동시에 한국

어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먼저 번역작

업에 착수해야 했다. 이와 같이 선교사

들이 먼저 언어를 습득한 뒤 성경번역

을 시도하는 것은 현재에도 널리 실행

되고 있는 선교방법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출발은 특이했다. 서양출신 복

음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먼저 외국에서 성경이 번역된 것이다. 

1885년, 최초 복음 선교사였던 호러

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1916)와 헨리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1858-1902)가 함께 

조선 땅을 밟았다. 이때 미국인이었던 

그들이 1884년에 일본에서 번역된 ‘신

양전서 마가복음언해’를 손에 들고 입

국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더욱 고무적이었던 것은 이

에 앞서 이미 중국에서 스코틀랜드선

교사였던 존 로스(John Ross, 1842-

1915)에 의해 한국어성경이 번역된 

것이다.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

복음이, 1883년에 사도행전이, 1884

년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차례로 

번역되었다. 그 결과 최초 한글신약성

경인 ‘예수셩교젼서’가 1887년에 출판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과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의 내용은 어떠했을까? 결코 완벽

하지 않았다. 단어 선택의 오류, 무리

한 문자적 번역, 심지어 번역자의 사투

리 표현도 담겨 있다. 그러나 공식 한

국어 수업이나 사전도 없던 상황에서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

하게 표현하려는  시도가 담겨있다. 향

후 1893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중심으로 공동번역자회가 출범하였고 

그 결과 1936년에 구약성경이 1938년

에 신약성경이 출판되었다. 

평신도의 역할

 

이토록 한국교회가 ‘성경중심’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으로, 

외국선교사들과 협조하였던 한인 평

신도의 헌신과 열정을 빼놓을 수 없

다. 먼저 일본에서 번역을 시도한 이

수정(1842-1886)의 경우를 알아보자. 

그는 고종의 허락을 받아 새로운 문물

을 접하기 위해 수신사 수행원 자격으

로 김옥균과 민영익, 그리고 박영효와 

함께 1882년 10월에 일본으로 건너갔

다. 불신자였던 그는 기독교 신자였던 

한 농학박사로부터 성경을 건네받고 

그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 회심하여 

결국 1883년 4월에 세례를 받았다. 

기독교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수

정은 조선을 가슴에 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3가지 성

과를 소개한다. 첫째는 미국 북장로교

회 해외 선교부에 조선에 선교사를 보

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하였

다. 이수정의 편지로 인해 언더우드를 

파송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

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 선교를 위해 

성경번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

하여 자신이 직접 번역작업을 주도하

였다. 일본에 거주하던 미국선교사들

이 이수정의 번역에 협조하였고, 성경

출판을 위해 미국성서공회로부터 재

정적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세 번째

는 이수정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으로 입국하기 전 일본에 머물며 

최종 사역준비를 하는 동안 직접 그

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 이수정은 

신학을 공부하거나 오래 교회생활의 

경험을 하지 않았던 초년생 평신도였

다. 그렇지만 그는 조선 복음화를 위

해 긴요하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도

구였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존 로스 

선교사와 그의 동료들은 효과적인 한

국어 성경번역을 위해 한국인들을 참

여시켰다. 1875년에 청년이었던 이응

찬과 김진기가 먼저 시작하였고, 그 

후 백홍준, 서상륜, 이성하, 김청송 등

이 협조하였다. 물론 이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무지하던 자들이었으나 

번역에 동참하는 과정에 회심하여 선

교사들에게 세례를 받았다. 조선 땅에 

정식 교회가 세워지기 전 일본의 이수

정보다 앞선 시간에 중국 땅에서 배출

된 평신도들이 한국교회를 위한 사역

에 이바지 한 것이다. 이들의 헌신은 

한국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공헌으로 

이어졌다.  

자생적 전도인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 선교

사들은 초석의 역할자로 동역할 소수

의 현지인을 얻는데 주력한다. 십자

가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할 뿐 아니

라 주님의 지상명령을 공유하는 열정

적인 신앙인이 세워질 때 선교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필수적으

로 이 시점까지 인내하며 잘 견뎌야 

한다.  

한국교회의 시작은 매우 달랐다. 상

식과 기대를 뛰어 넘는 일이 발생하

였다. 중국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

번역에 협조하였던 이들이 조선 땅에 

입국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

다. 자생적 전도인의 역할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

은 1890년 이후 존 네비우스 선교사가 

창안한 선교정책인 3자 원칙, 즉 토착

인의 자전, 자립, 그리고 자치를 수용

하였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한국인에 

의한 한국교회를 세운다는 선교정책

을 수용한 것이지만 시간적으로 이보

다 훨씬 앞서 이미 한국교회는 자생적 

전도인으로 헌신하였던 평신도들에 

의해 이 방향으로 실천되었던 것이다. 

로스 선교사의 번역에 결정적인 도

움을 주었던 서상륜은 1883년 복음서

를 들고 국경을 넘다 불심검문에 걸려 

투옥되는 경험을 하였다. 지인의 도움

으로 압수당했던 복음서 중 일부를 돌

려받은 뒤 고향인 의주에 도착한 뒤 

서상륜은 동생 서경조와 함께 황해도 

장연군 송천으로 자리를 옮겨 전도사

역을 시작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

한 결과 몇 달 후 18명의 결신자를 얻

게 되었다. 이들은 비밀리에 주일예배

를 드리기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세워

진 교회가 바로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소래교회이다. 

이성하는 1883년부터 고향인 의주

에 잠입하여 처음에는 구두로 나중에

는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반입하여 

복음을 전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백홍

준이 1884년부터 그의 사역을 대신하

게 되었다. 초기에는 의주를 중심하였

지만 서서히 다른 도시로 전도영역을 

넓혀갔다. 그는 이미 한국에서 활동하

던 언더우드선교사와 연결이 되어 더

욱 힘을 얻었다. 1892년, 백홍준은 국

법을 어기고 외국인과 내통하였다는 

죄명을 받고 봉천교도소에 수감되었

다. 그는 옥고를 치르던 중에 생을 마

치게 되었다. 한인 최초 개신교 순교자

의 제물로 자신을 주님께 바친 것이다. 

비록 그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남아있

던 성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더욱 왕

성하게 전파되었다.  

협력 관계 

외국선교사들은 평신도 전도인의 

활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언더

우드선교사가 1887년 가을에 1차 전

도여행길에 올랐을 때, 이미 세례 받

을 준비가 되어있던 교인들을 보고 놀

랐다. 최초로 세워진 소래교회도 예외

가 아니었다. 더욱이 각 곳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지원자들을 점검할 때 

그들이 기독교의 기본진리에 대해 익

히 잘 배워 알고 있었다는 사실로 인

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초기 한국교회가 남긴 발자취의 일

부를 추적해 보았다. 언제나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믿음의 선배들은 역사를 통해 우리에

게 남겨준 중요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두 함께 복음전파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협

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covenantcho@yahoo.com

선교사들 한국어성경 들고 입국...번역 동참 과정에서 회심

번역자들 국내서 전도사역...백홍준은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34)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부제: 교회사가 가르친다!(20) - 직분의 이원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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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사회속의 진정한 리더

어떤 사회나 조직에서 중심이 되고 핵심

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한다. 겉

으로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 은연중

에 조직을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리더로서의 역할

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타이틀이나 화려한 명함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나 조직에 아

무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리더라고 할 수 없다. 

리더의 자질은 선견지명을 가지고 전체

를 살피고 미래를 내다보며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많은 곳에서 진정한 리더를 필요로 한다. 사

람들이 예전보다 학식이 풍부해지고 4차 산

업혁명시대에 최첨단화의 문명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미래발전을 위

해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무엇인가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진정한 리더십

그렇다면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리더십

이란 한마디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인이

나 단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프로세스이다.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핵심적인 

위치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조직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기술적으로 능

력을 발휘하는 영향력이 바로 리더십인 것

이다. 현대사회의 조직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리더십인데, 그 이

유는 조직의 성패가 리더의 역량에 따라 좌

우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리더십 이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리더십에 관한 신간들

이 끊임없이 출간되고 있는 것도 리더십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시 되고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 

효율적인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

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그 결과 오늘

날 정부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기업, 학교, 

교회 등 각종 조직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 모델들이 정립되거나 개발

되었다. 그 중에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이다. 

서번트 리더십의 성경적 요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서번

트 리더십의 핵심적인 원리들을 찾을 수 있

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다

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서번트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리더는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

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인

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하심으로써 종으로

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하셨다(막10:44-45). 서번트 리더십을 실

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섬기

는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된다는 것은 가

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

고,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리더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

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

하셨다(마11:29). 온유함이란 친절하고 너

그러운 태도를 의미하며, 겸손은 자신의 지

위와 신분을 낮추는 마음자세를 가리킨다. 

권위주의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서 나타난다. 권위주의는 아랫사람을 하대

하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

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러나 서번트 리

더십을 실천하는 리더는 자신이 가진 지위

나 권한으로 구성원들을 움직이지 않도록 

늘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즉, 상하관계가 

아닌 동역자 정신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을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

다.

셋째로, 리더는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

해 말씀과 능력을 주신 후에 둘씩 전도여행

을 보내셨다.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

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병자를 고친 후 사역

을 마치고 돌아와 예수께 선교보고를 하였

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

이와 같이 서번트 리더는 구성원들의 입

장을 공감하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

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경험이나 

고정관념,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구

성원들의 상황과 처지를 가슴으로 이해하

는 자세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일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들의 고충

과 필요를 살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노

력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다. 이 시대의 

리더들이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 사회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구성원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따뜻한 가슴으로 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서번트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장기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리더십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기독교공동체에

서 반드시 영적리더로 성공하지 않는다. 마

찬가지로 영적 리더가 반드시 세상에서 성

공하지도 않는다. 일반 리더십과 영적 리더

십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리더십이라는 단

어의 의미는 리더가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

한 자질, 수단, 기술 등을 뜻하지만 리더십

이 수단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구성원들에

게 영향력을 행사해 조직이 더 나은 모양으

로 발전하게 할 수 있는 자질, 기술,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흔히 보는 전통적인 

리더십은 교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직분을 가진 리더가 그를 따르는 사람

들에게 명령을 하고 또 이에 따르는 통제가 

따라왔다. 보다 효과적인 조직의 통솔을 위

해서 중앙집권적인 위계질서나 가부장적인 

리더십 형태를 첨가해서 모든 책임과 권한

을 리더에게 부여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서

번트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 그 권한이 나누어지고 수평적인 

파트너 관계로 진행된다. 따라서 리더에게

만 집중되었던 권한과 책임도 당연히 리더

와 그 구성원들이 함께 하게 된다. 이를 통

해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성장만이 아니

라 지속적인 변화를 통한 장기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sondongwon@gmail.com

서번트 리더십: 구성원을 동역자로 보고 소중한 가치 지닌 인격체로 존중
                    수평적 파트너 관계로 지속적 변화 통한 장기적 성장 경험

리더십 코멘터리 리더십 코멘터리 (134)(134)

진정한 리더, 진정한 리더십진정한 리더, 진정한 리더십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뉴욕양무리장로교회

사·모·칼·럼

 열린문  열린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 

적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

인이든지 마귀가 주인이든지 하나를 택해야 하는 운명

으로 태어나지 않았나...

예수님은 빌라델비아교회에 ‘내가 네 앞에 열린문을 

두었으되'(계3:8)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셨다. 그렇다. 우리는 열린문

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열린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은 

것 같다. 아니 그 열린문이 여러 개라면 어떤 문이 하나

님께서 열어 놓으신 문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는 우리이

지 않은가.

오래전 남편과 나도 이 열린문 앞에 여러 번 선 경험

이 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하와이로 하와이에서 한국

으로 또 다시 텍사스로 옮겨가면서 그 열린문을 따라 오

느라 허덕이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정

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열린문인지 진통하며 심각하

게 고민하며 열린문 하나하나를 통과했다. 그렇다 그 문

이 다 옳은 문은 아니었다 해도 하나님이 여신 문이라는 

확신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 남

은 생도 몇 번의 열린문을 통과하며 그 나라에까지 이를 

런지... 모른다. 

많은 사람이 선택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

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한다. 그 말은 어느 문

으로 들어갈지 묻지 말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

를 달라고 구하라는 뜻일 게다.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다. 우리는 살면서 어느 문

이 진짜 열린 문인지 모르더라도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가 그 분의 형상을 닮고 예수님의 인격을 품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리라. 하나님은 준비된 자보다 

순종하는 자를 더 원하시지 않을까

예수님을 닮은 위대한 사람은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

지만 혼자 있을 때도 누가 지켜볼 때나 다름없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성공하여도 여전히 바닥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늘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며 그 속에서 행

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열린문

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우리가 즐겨하던 우상들을 기

꺼이 다 뒤로한 채 그 자리를 떠난다는 뜻이리라. 아브

람이 편하고 익숙한 곳에 머물렀다면 결코 믿음의 조상

이 되지 못했을 거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운 삶을 주

겠다고 약속하진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쉬운 멍에를 주

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쉬운 멍에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

을 때 누리는 평안이리라. 즉 외적 환경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내적 삶이 쉬워지는 것일 게다. 다시 말해서 나

의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리라. 

늘 잣대로만 판단하고 생각했던 생각 너머의 무한한 

삶과 열린 문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열린 문을 과감히 

들어가 보며 새로운 미지의 삶에 발을 디뎌본다. 

changsamo1020@gmail.com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미연합감리교회(UMC) 가주

태평양연회(이하 Cal-Pac연

회) 하기야 감독은 연회의 진보

적인 방향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서부지역 대표적인 한인

연합감리교회 3교회(남가주주

님의교회, 밸리연합감리교회,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의 

담임목사에게 ‘감독이 연회를 

이끌고 가는 방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21

일 일방적 재파송불가 통보를 

했다. 

또한 최근 동부의 숄 감독은 

한인연합감리교회 최대교회인 

뉴저지 베다니교회의 이기성 

담임목사에게 정직 120일 처분

을 내리며 부당한 행정조치를 

취해 많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2019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교단 특별총회에서는 전

통주의 장정을 유지하면서 결

혼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보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을 뿐 아

니라, 보다 강력하게 ‘인간의 

성’ 이슈에 대한 규제조항을 추

가했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감독과 

미국 내 다수 연회와 교단 지도

자들은 UMC 장정에 대한 불복

종을 선언하고, 장정이 불법이

라고 규정한 안수와 파송을 지

속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은 교단의 법인 장정을 지키려

는 한인교회에 교단 지도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기위해 규정된 

파송 협의과정도 없이 한인 목

회자에게 일방적으로 재 파송

불가를 통보했다.

안성주 장로(KUMC 평신도

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하기

야 감독은 신학적 입장이나 문

화, 전통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

하면서 지낼 수 있다고 개인적

으로 또 공식적으로 계속 말해

왔다. Cal-Pac 연회에 속한 한

인교회는 인종적으로 소수일 

뿐만 아니라 UMC 장정이 성경

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믿는 

소수이기도하다. 그런데 한인

교회와 평신도, 목회자의 신학

적 입장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

고, 장정에 불복종하는 연회의 

방향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라는 이번 결정은 불의한 처벌

적 파송이다”라고 말했다.

이철구 목사(남부플로리다 

KUMC 한교총 회장)는 “앞으

로 근거 없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직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전망은 감

독들의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결정이며, UMC의 장정을 어기

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

다. 이런 불의한 결정과 파송이 

한인교회를 타깃으로 하고 있

다는 것은 교단이 보여주고 있

는 구조적인 인종차별주의

(Actions of Systematic 

Racism)의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다”고 밝혔다. 

또한 “한인교회총회는 어려

움을 겪고 있는 한인교회의 평

신도들과 목회자들이 뜻을 같

이해 도움을 요청할 경우, 교단

법인 UMC 장정은 물론 사회법

에 의거해 한인교회를 보호하

고, 한인교회의 신앙적 정체성

을 지키며, 교회와 목회자를 지

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장정을 의도적으

로 어기고 무시하는 불법적 처

사, 신앙과 양심에 따른 선택을 

무시하는 교단지도자, 감독님

들의 불공정하고 불의한 파송

에 대해 모든 한인교회와 연대

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대처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문 의 :  김 일 영  목 사

(856)424-9686, ikim89@

hotmail.com
<기사제공: KUMC 한인교회총회>

소중함을 깨달아 그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세

월이 지난 후에 혹은 그것을 잃

어버린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

닫고 후회하고 아쉬워하게 됩니

다. 삶의 지혜는 제 때에 그것의 

소중함을 알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사람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

다. 보호 받음이 필요치 않은 사

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은 출생하여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보호를 받으

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 보호본능을 주셨습니다. 스

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연약한 대상을 향한 보호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보

호본능을 통하여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이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

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호본능은 사람은 물론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있

습니다. 동물들의 세계에도 보

호본능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식물의 세계에도 은밀한 보호본

능을 따른 보호하고 보호받음의 

이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

들에게는 강력한 보호본능을 주

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강력한 보호본능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강력한 보호본능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 같은 

목회자로 교회를 주의 종들은 

자기에게 허락한 주님의 양무리

에 대한 강력한 보호본능을 가

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명과 인생과 

귀한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

로 보호를 하십니다. 특별히 몇 

가지 울타리(fence)들을 통하여

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십니

다.

목자는 어두운 밤이 되면 양

무리들을 양우리 곧 양을 보호

하는 울타리 안으로 인도합니

다. 양들은 그 우리 곧 울타리 

안에서 어두운 밤에도 보호를 

받으며 편안한 밤을 지나게 됩

니다. 목자는 양의 우리를 통하

여서 양무리를 보호합니다. 양

은 양의 우리 안에서 목자의 보

호를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은 우리들을 위해 우리 곧 울타

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컨대 교회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우리들

의 귀중한 울타리입니다. 그러

므로 누구든지 사자를 비롯한 

맹수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을 살아 갈 때에 목자이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받으려

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

러야 합니다.

비록 울타리 안에 머무름에 

따르는 고충이 있어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울타리 밖이 환경이 깨끗하고 

불편케 하는 이웃도 없고 부딪

힘이 없는 자유로움이 있다 해

도 울타리 밖에서는 안전을 보

장 받지 못합니다. 목자의 보호

를 받지를 못합니다.

혹 교회라는 우리 곧 교회울

타리 안에 있는 것이 힘들고 어

려워도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

다. 그리고 교회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수준 높은 행복도 있

기에 교회 울타리 안의 분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겸손히 적응하고 이웃을 사랑으

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복된 

울타리입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출생하고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

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게 됩

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가정적 

존재이며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

서 살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행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이란 울타리가 가끔 사람

을 부담 되게 하고 부자유하게 

하고 고통이 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의 존재자로서 살아가야 합니

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라

도 가정이란 울타리를 탈출하면 

헛된 방황의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 가정이란 울타리 밖에서 

제 아무리 화려하고 욕망충족적

인 인생을 산다 해도 결국은 후

회만 가득한 허망한 방랑아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

람이 가정이란 울타리를 만들고 

지키며 그 울타리 안에서 오손

도손 얽히고설키며 더불어 살아 

가는 것이 가끔 힘들고 어려울

지 몰라도 그것이 인생의 분복

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행

복은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 있

습니다.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은 나그네 인생길

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

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

리는 소중한 가정의 가치를 깨

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이

란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가정이

란 울타리를 허물지 말아야 합

니다. 우리는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행복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 소중한 가정의 울타리를 허

는 사탄의 공격을 말씀과 기도

와 성실한 사랑과 인내로 막아

내고 가정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을 책임지고 보살펴 모든 

가족이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인생의 

분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5월

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

다. 
cyd77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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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서신 

소중한 울타리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미국에서 가장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 중에 한 곳인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갈보리장로교회에서 교육목사를 청빙합니다.

1. 자격요건
a. 현재 공인된 신학교 M.div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b. 영어, 한국어가 가능하신 분 우대

2. 섬기는 사역
a. 교육부서 전담
b. Part-time or Full-time ministry 협의 후 결정

3. 지원서류
a. 이력서
b. 개인 또는 가족의 최근 사진
c. 자기 소개서 
d. 신앙 간증
e. 추천서 2부

4. 서류제출
a. 서류 접수는 이메일(drjho@hotmail.com)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b. 보내주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Qualifications:
a. Currently attending or graduated M. Div 
    from an accredited seminary
c. Bi-lingual in Korean and English 
   preferred, not required

Position:
a. Education pastor
b. Part-time or full-time ministry

Requirements:
a. Current resume
b. Recent photos of you and your family
c. A letter of self-introduction
d. Personal testimony of faith
e.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Please submit all applications to 
"drjho@hotmail.com" or by regular mail.

We (Korean-American Calvary Presbyterian Church in Las Vegas) are currently 
seeking a part-time or full-time pastor for our education department.

한인여성소사이어티(KAWS, 

대표 나은숙)와 최석호 가주하

원의원 사무실은 지난 29일 오

후 6시(미서부시간) 아시안 증

오범죄 이해, 예방과 대책에 관

한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주한인단체들의 활동 현

황 및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웨비나에서는 KACE 이민

자보호 법률대책위 최영수 뉴

욕위원장이 ‘인종차별과 증오

범죄에 대한 법적 이해와 대응’

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 변호사는 “코로나바이러

스와 함께 우리를 찾아온 또 하

나의 역병은 인종차별주의에 

기반한 혐오범죄/혐오발언”이

라며 “이 모든 것이 모르는 것

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닫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 전역에서 보고

되고 있는 아시안 비하 모드와 

혐오범죄에 피해자가 되지 않

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

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증오범죄 발생

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피

해자를 보호하고 관련기관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지역커

뮤니티나 전문기관 등과 네트

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사법

당국에 협조를 구한다. △대중

매체와 협력한다. △증오범죄

에 취약한 여성과 노약자들을 

보호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

다. 

그는 “우리에게 닥친 혐오범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인종차별적 발언 혹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른 문

화와 인종에 대해 이해하고 관

용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그것

이 이민자의 가치”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지연 교수(

노스웨스턴대학 역사와아시안

아메리칸 스터디)가 ‘편견에서 

폭력까지 동양인을 대하는 미

국’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리고 김동찬 뉴욕시민참여

센터 대표가 ‘반이민과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활동사례’라

는 주제로, 손식 KA Voice 대

표가 ‘정치력 신장과 제도개선

을 통한 인종차별 반대활동’, 

서명룡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총괄기획실장이 ‘아시안 증오

범죄 대책시리즈 워크샵 소개’, 

이은정 AARIN 대표가 ‘AAPI 

소셜서비스 비영리단체&리서

치 입장에서의 이해와 대응‘, 

드림태권도 최창익 사범이 ‘아

시안 증오범죄 발생시 셀프디

펜스 시범’에 대해 발제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 3개 한인교회 담임목사 재파송 불허 아시안혐오범죄 이해, 예방과 대책 화상세미나
UMC 가주태평양연회 하기야 감독 일방적 통보 한인여성소사이어티와 최석호 가주하원의원 공동주최

<3면에서 계속>

더 많은 성도들의 결혼을 장

려하기 위한 목회적인 노력에 

대한 설교는 종종 들었지만 일

관된 성공담은 들리지 않았다. 

신앙공동체 안에서 이뤄지는 이

야기를 좀처럼 들을 수 없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은(특

히 미국에서)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짝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지만(그 중 크

리스천을 선호) 사람들은 알고

리즘을 통한 짝짓기보다는 실제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것을 선

호했다(중매인은 더 많은 사람

을 알고 있지 않은가). 활기 넘

치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

는 과정을 겪으면 만족도가 컸

다. 

교회의 회중은 종종 규모가 

너무 크고, 소규모 그룹은 너무 

작고 선택권이 없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중간규모의 공동체가 

가장 적합하다. 기독교적 공동

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방식으

로 때로는 문화를 넘나드는 방

식으로 또래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연령이 늦

어짐에 따라 대학졸업 후 사회

에서 생성되는 중간규모의 공동

체 모임이 결혼의 성쇠에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된다.

크라쿠프에서 결혼한 부부인 

파웨와 마르타는 두 가톨릭 단

체가 결혼전후에 그들의 결혼을 

도왔다고 말했다. 하나는 인근 

도미니카공화국의 청소년 단체

였으며, 다른 하나는 폴란드, 레

바논 및 스페인에서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이 언급한 최대 50

명으로 구성된 교회기반 공동체

의 운동인 신교리교육운동

(Neocatechumenal Way이다. 

즉, 젊은 크리스천이 외로움

이 아닌 거룩함에 초점을 맞췄

을 때 배우자를 곧 만나게 될 것

이다. 간단하고 생경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CS 루이스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하늘을 겨

냥하면 땅을 ‘들어올릴’ 것이

다.” 물론 높은 목표를 정하는 

사람이 모두 결혼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성비 불균형은 지

속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그렇

지만 먼저 신앙과 제자훈련에 

집중한다면 결혼생활에 유익한 

기초가 될 것이다.

결혼의 시작은 개인적 방식과 

축적된 경험을 통해 생겨난다. 

한 러시아 인터뷰 대상자가 언

급한 것처럼 타인의 나쁜 사례

는 ‘결혼에 대한 일종의 백신 역

할’을 한다. 대조적으로, 좋은 예

는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기

도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모범적인 이야기

만 하며 결혼이라는 개념을 다

시 정하거나 포장할 수 없으며 

우리의 노력이 성공하기를 기대

한다. 어떻게 정의하든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리는 것은 전통

적인 행위다. 그러나 공동체 훈

련을 통해 전통을 강화하는 것

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이다.

두 달 만에 결혼하는 과달라

하라 출신의 34세의 학교 상담

사인 토마스는 이 교훈을 받아

들였다. “부모가 어떻게 결혼생

활을 하는지는 강한 인상을 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저는 

부부관계가 아름답다면, 정말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젊은이

들에게 ‘나도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열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이상화 함정 피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혼을 

우상화 하거나 지나치게 이상화 

시키는 함정을 피해야 한다. 

C.S. 루이스의 “천국을 향한 목

표”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결혼의 본질을 생각하고 결혼에 

대한 오늘날 만연한 세상의 물

질적, 심리적 기대에 대해 경계

해야 한다. 결혼은 부활의 때 하

늘에서는 없을 지상에서의 일이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22:30). 그것은 우리의 물질

적인 번영을 위한 도구인 동시

에 일상에서(또는 매 순간) 희

생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나타

낼 기회가 되며, 영적 진보를 위

한 도구인 것이다.

이제 서구에서는 젊은이들은 

남편과 아내, 어머니와 아버지

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수많은 

희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헌신적인 결

혼생활이 건강한 사회의 핵심이

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

리는 결혼이 여러 면에서 배우

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 밖

의 세상을 향해 실질적(그리고 

영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행위

라는 사실을 잊었다. 

서구사회의 성공은 가족의 사

회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를 해체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취

약한 사회가 될 것이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결혼이 

무엇인지 설교할 수 있는 시간

은 이미 지났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결혼에 대한 영

원하며 탁월한 동기를 갖고 있

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는 멋진 과업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쩌면 실현 가능할지도 

모른다.

결혼 안하는 사회...



뉴욕한인교회협의회가 코로

나펜데믹 가운데서도 봄맞이 

목회자 친목 야유회를 가졌다.

5월 3일 롱아일랜드 선킨메

도우파크에서 열린 야유회는 

뉴욕시 방역지침인 실외 마스

크 미착용이 힘을 더해줬다.

1부 예배 설교를 맡은 회장 

문석호 목사는 “내가 산을 향

하여”(시121:1=8)라는 제목으

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어

디 있겠는가? 시편 73편 아삽

의 시에는 불평을 말하고 세상

의 모든 일이 꿈같다, 즉 모순

덩어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잠

을 깬 후에는 주께서 모든 것을 

되돌리신다며 죽은 후 꽃피우

는 인생도 있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정글의 법칙에서

는 강한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살아남는 건 힘

없고 약한 짐승들이다. 하나님

은 약자를 보호하신다. 산을 향

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

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말했

다. 

예배는 총무 한기술 목사 인

도로 기도 이춘범 장로(이사

장), 설교 문석호 목사, 광고 박

시훈 목사(서기), 축도 안창의 

목사(증경회장) 순서로 진행됐

다.

설교 후에는 한기술 목사 인

도로 평등법 반대운동을 위해 

합심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교제와 친교의 시간은 

황영진 목사(엘살바도르 선교

사)의 식사기도 후 오찬을 하

고 이진아 목사의 레크리에이

션, 송병기 목사의 보물찾기 시

상 및 나눔과 대화, 운동경기 

배구, 족구 등이 진행됐으며 송

병기 목사의 마침기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교협은 이날 푸짐한 바비큐(

뉴욕효신장로교회 후원)와 선

물을 준비해 참석자들에게 골

고루 나눴다. 

한편 5월 16일로 예정됐던 

교협 주최 어린이 청소년 설교

대회는 펜데믹으로 교회학교

가 모이지 못해 연기됐다. 6월 

25일 마감하고 7월 중 개최 예

정이며 성경이야기 구연으로

도 참가가 가능하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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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목사회 회원목사위로회 행사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이의철 목사)가 주최하는 ‘회복을 위

한 회원목사 위로회 행사’가 6월 7일(월) 오전 10시Veteran‘s 

Park(88 Overlook Ave. Ridgefield Park)에서 열린다. 뉴저지 

목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운동도 하고 바베큐도 하며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며 새 힘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고 개최이유를 밝혔다.

▲문의: 총무 김주동 목사(201)919-2865

‘2021 목회자 컨퍼런스’
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이 후원하고 뉴욕청소년센터(대

표 황영송 목사)와 뉴욕가정상담소가 공동주최하는 ‘2021 목

회자 컨퍼런스’가 5월 24일(월) 오전 10시 온라인(https://ti-

nyurl.com/35sbhm2x)으로 개최된다. 가정폭력 근절 및 건강

한 가정으 ㄹ위한 한인교회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프레젠테

이션과 Q&A 세션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뉴욕가정상담소 유미

정 LMHC 디렉터, 임신영 MFT, 조원태 목사(뉴욕우리교회).

▲문의: (718)279-1313

동부교계 게시판동부교계 게시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청소년센터가 주최한 슬기로운 부모생활 세미니가 온라인으로 진행됏다.

최정혜 장로가 두 아들과 함께 뉴욕나눔의집에 1만불을 전달했다.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이종식 목사가 뉴욕나눔의집에 1만5천불 후원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

월 월례모임이 지난 28일 오전 

10시30분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엘살바도르 황영진 선교사부부

가 참석해 선교보고 시간을 가

졌다.

1부 예배는 사무총장 박진하 

목사 인도로 기도 황영진 선교

사, 말씀 권캐더린 목사, 합심

기도, 축도 최창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권캐더린 목사는 “생애 최고

의 날”(딤후4:1-2)이라는 제목

의 설교에서 “‘무엇을 위해 사

는가’라는 에세이를 쓴 박진영

은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그 

답은 성경에서 찾았다”며 “나 

스스로도 마음속에 생각한 대

로 살고 있는가 묻는다”고 말

하고 “사도바울처럼 생명을 조

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일을 발견한다면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 목사는 “죽음 앞에서 말씀

선포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

르심에 가장 중요한 사명인 말

씀전파를 하며, 기아대책이 투

명성과 순수성을 갖고 어린이

를 섬기는 기구가 되기를 바란

다”고 전했다. 

권 목사는 설교에 이어 합심

기도(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및 회원을 위하며, 결연아

동과 후원자들을 위하여, 선교

사들을 위하여: 콜롬비아 김혜

정 선교사, 페루 김중원 최은실 

선교사, 과테말라 장경순 박윤

정 선교사, 코트디부아르 김형

구 이선미 선교사, 엘살바도르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를 인도

했다.

2부 회무는 회장 유상열 목

사 사회로 조상숙 목사의 개회

기도 후 시작됐다. 

유상열 목사는 후원아동 명

단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을 언

급하고 뉴욕방문 길에 참석한 

본기구 회장을 역임했던 황영

진 선교사를 소개했다.

황 선교사는 현지 상황을 알

리며 “2천명 주민이 사는 마을

에 코로나 사망자가 1명밖에 

없었는데 선교지를 떠난 지난 

한 주새 100명으로 늘고 7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받았다”며 

돌아가면 방역사역을 해야 한

다고 말했다.

또 작년 3월부터 1년간 코로

나로 2개 교회 후원이 중단돼 

사역을 못할 위기였으나, 눈물

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은혜

로 다른 곳에서 후원금이 답지

해 식량 패키지 600개를 주민

에서 전달하고 마스크(자체 제

작 4천장, 후원 2천장), 손소독

제 등 방역제품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 기간 중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셨다고 보고했다. 

황 선교사는 “교회건축을 진

행 중에 있었으나 현지인 담임

목사가 사망하는 등 사고로 지

연되다가 최근 건축을 마쳤다”

며 “기아대책이 보내준 후원금

(1500달러)으로 목사님 방, 화

장실, 성전의자 등 부족한 부분

을 채웠다”며 감사했다. 

이날 박진하 목사의 사역보

고와 1/4분기 회계보고가 있었

으며, 신입회원 한필상 목사를 

소개했다. 이어 임병남 목사의 

폐회기도, 한준희 목사의 식사

기도로 마쳤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의 

주 사역인 아동후원은 1명당 

월 30달러. 자세한 사항은 홈페

이지(breadngospel.org)를 참

고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

(AYC, 대표 황영송 목사)가 주

최한 “온라인시대, 슬기로운 부

모 생활” 세미나가 현미숙 박

사(에스더하재단 사무총장, 뉴

욕신학대학원 상담학교수)를 

강사로 2일 오후 4시 온라인으

로 진행됐다. 

청소년센터는 Covid-19 팬

데믹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

는 가운데 가족들이 유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함께 한 공간에

서 지내게 되다보니 예상치 못

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부부관

계 혹은 부모-자녀관계에 심각

한 문제를 겪게 되지만 해결책

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다 건

강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미나를 열

게 됐다고 개최이유를 밝혔다.

황영송 목사의 기도 후 시작

된 강의는 △줌시대에 강의하

는 교수로서의 경험과 상담사

례소개 △‘뭣이 중한디?’ 줌시

대에 자녀와의 의사소통,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폰

만 잡고 있는 아이와 화내고 있

는 부모-나의 불안관리 △스마

트폰 사용 지도원리 등을 주제

로 진행됐다. 

강의는 정신질환부터 시작했

으며, 많은 경우 우울증을 사춘

기로 치부해버리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불안장애, 외상후스

트레스장애, ADHD(주의력결

핍과잉행동장애) 등에 대해 설

명했다.

“청소년 80%가 부모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다. 부모가 힘들

게 사는 것도 알고 있다. 부모

에 대한 미운감정만 있으면 해

결이 쉬운데, 고마운 감정과 미

운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해결이 어렵다. 부모 자체가 우

울하고 불안하다. 일관성이 없

다. 본인 기분에 따라 양육태도

가 달라 자녀들에게 혼란을 준

다.” 

“회복은 부모와의 소통이다. 

3일만 시도해보라(충고, 칭찬, 

위협, 평가, 판단, 비교, 반복(다

른 말로 바꾸라), 지적하지 말

라). 부모의 태도는: 심리적 어

려움이나 정신질환 여부에 관

심, 공감능력 갖기, 의사소통 

시 긍정적 부정적 감정 드러내

기(전달), 1대1로 분위기 좋은 

장소에서 시간을 들여 I-메시

지 사용해서 앞의 대화법을 사

용해서 해보라. 안되면 전문가

의 도움 받으라.”

△단기해결중심상담 질문기

법(원인규명보다는 문제해결 

능력향상): 기적질문(꿈), 척도

질문(만족도), 대처질문, 예외

질 문  △ S M A R T  계 획 : 

Specific(구체적이며 명확하

게) Measurable(잴 수 있는, 주

목할만한) Action-orented(행

동지향적인 계획) Realistic(현

실적인 계획) Timely(적절한 

시간적 배분)에 대해 강의했다.

세미나는 최호섭 목사 폐회

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

임 이종식 목사)는 설립 30주

년을 맞아 한인노숙인 쉘터 후

원금을 전달했다. 

지난 4월 28일 뉴욕나눔의 

집을 방문한 이종식 목사는 후

원금 1만5천 달러를 박성원 목

사(뉴욕나눔의집 대표)에게 전

달했다. 이로써 현재 쉘터구입 

기금모금은 총 260,355달러가 

됐다.

뉴욕나눔의 집은 현 거주지 

리스가 오는 6월로 끝나고 연

장이 안 돼 지난연말부터 쉘터 

구입을 추진해오고 있다. 

박성원 목사는 “1차 모금 목

표 40만 달러에서 약 14만 달

러가 더 모금되면 쉘터를 계약

할 수 있다”며 한인들의 따뜻

한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

했다.

한편 4월 30일 뉴욕그레잇넥

교회(담임 양민석 목사) 최정

혜 장로가 뉴욕나눔의집에 후

원금 1만 달러를 전달했다. 

최 장로는 “이민 와서 하나님

의 인도하심가운데 잘 정착하

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

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

다”며 “금번 한인노숙자 쉼터

구입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

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아들 

최민 권사와 최성 권사와 상의

해 함께 미주한인노숙인 비영

리기관인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목사)에 도네이션하게 

됐다. 모금이 잘돼 나눔의 집이 

속히 구입되길 바란다”고 말했

다. 

전달식에 함께 참여한 담임 

양민석 목사(뉴욕나눔의집 부

이사장)는 “축복은 얼마나 많

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고 베풀며 살았느냐

에 의해서 평가 받으리라 믿는

다. 최정혜 장로님은 평소에도 

교회 안에서 항상 먼저 헌신의 

본을 보여 오신 분으로 복된 분

이시다. 금번 기회도 아들들과 

함께한 본을 보여주셔서 참 감

사드리며, 하늘의 상급이 크실 

줄 믿는다”고 축복했다.

나눔의집 대표 박성원 목사

는 “지금까지 각계각층의 후원

으로 협력하신 모든 분들께 마

음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앞

으로 한인사회의 적극적 후원

으로 한인노숙자쉼터를 우리 

모두 함께 세워가도록 힘을 보

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일에는 “트바로티 

김호중 펜카페 미동부 아리스”

가 후원금 2000달러를 전달했

다. 

▲후원문의: (718)683-8884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산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 의지하자

황영진 선교사 참석 선교보고 

“온라인시대, 슬기로운 부모생활” 

뉴욕나눔의집 쉘터 건립 후원금 답지

뉴욕교협 봄맞이 목회자 친목 야유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월례모임

뉴욕청소년센터 세미나, 강사 현미숙 박사

베이사이드장로교회, 1만5천불 후원

최정혜 장로 후원금 1만 달러 전달

뉴욕교협이 주최한 봄맞이 목회자 친목 야유회 참석자들이 예배 후 기념촬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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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예배와 찬양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주제로 예

배찬양세미나를 지난 4월 19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가진수 교수(

본교 예배학석사과정 디렉터)

가 강사로 참여해 ‘글로벌 워십 

트랜드(한국과 외국 사례를 중

점으로)’와 ‘예배와 찬양 어제

와 오늘, 그리고 미래’ 라는 제

목으로 강의했다. 

가진수 교수는 “성경적 예배

와 찬양을 아는 것과 예배가 과

연 어떻게 교회와 연결돼야 하

는가가 중요하다”며 “예배가 

다음세대까지 전수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가 교수는 “우리는 태어나면

서부터 예배자로 태어났다. 하

나님이 우리를 예배드리는 영

광 드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라

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드리며 살아

가는 것이다. 예배가 우선순위

가 돼야 한다. 교회에서는 예배

를 가장 잘 드리는 자가 주목받

아야 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배는 중요한 패턴이 

있다. 예배의 패턴은 부르심과 

만남(경배와찬양), 말씀(설교), 

성찬(봉헌, 감사의 기도), 파송(

예배의 마침이 아닌 삶의 예배

로 나아가는 결단) 등이다. 이

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

러나 현재는 파송은 축도로 남

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갈 때 눈을 뜰 때 하나님과 만

남이 있어야 한다. 오늘 하루 

승리케 해달라고 새날을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

다”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

에 있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일들

이 연관돼있다. 우리가 예배드

리는 이유는 좋은 예배자가 되

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축복된 

삶 살기위해 이 땅에 보내졌다. 

그래서 좋은 임재가운데 있다

면 하나님 축복해주신다”고 말

했다.
<박준호 기자>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

혁 목사) 설립 28주년 기념예

배가 지난 25일 예배시간에 열

렸다. 

윤대혁 목사는 ‘너는 행복자

로다(신33:29)’라는 설교에서 “

지난 한해 우리에게 돌아온 큰 

풍랑이 있었다. 우리에게 때로

는 넘어짐의 시간도 있지만 끝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

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설립 2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교

회, 행복한 성도라는 것에 감사

한다”며 “온 세상에 하나님께

서 주시는 영원한 참 행복을 전

하고 사는 우리들 되기 바란

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남성중창단이 

특송을 했으며 예배 중 케익을 

절단하는 시간을 갖고 윤대혁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

자 장로)는 한인커뮤니티를 대

상으로 4월 웨비나를 개최했

다. 강사는 최재홍 변호사(뉴욕

라이프)다.

최재홍 변호사는 현재가 상

속계획을 하기에 좋은 여건이

라면서 유례없이 낮은 소득세

와 유리한 상속세 및 증여세 시

스템, 낮은 이자율을 꼽았다. 

상속세는 여러 번 수정 역사를 

겪었는데, 2017년 세금감면 및 

일자리 법(Tax Cut and Jobs 

Acts)로 면세한도액이 2배로 

늘어났지만 상속세에 적용되는 

법률의 일부가 2025년 말에 폐

지될 예정이며, 새로운 행정부

에서는 기존의 세금코드를 조

만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하

면서 상속계획에 있어 주의할 

점은 먼저 본인이 갖고 있는 자

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계

획을 미루지 말라고 권면했다. 

또 상속계획(리빙트러스트)

과 증여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

고 미국에서 현금 자산이 15만

불이 넘는 경우와 부동산이 있

을 경우에는 사망 후 상속에 긴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상속

재판을 피하기 위해 리빙트러

스트를 미리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리빙트러스트의 종류

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소망소사이어티는 비전에 맞

춰 한인커뮤니티에서 알고 싶

어 하는 주제를 갖고, 매월 셋

째 주 수요일에 웨비나를 진행

하고 있다. 5월 웨비나는 5월 

19일(수) 오후 3시에 열리며 주

제는 '건강한 콩팥, 행복한 삶'

으로 신성준 교수(동국대 일산

병원 신장내과 분과장)가 맡는

다.

▲문의: (562)977-4580, 

somang@somangsociety.org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원하트 미니스트리(대표 피

터박 목사) 주최 찬양으로 드

려지는 원하트 심플워십이 5

월 1일 오후 8시 유튜브라이브

로 열렸다. 이날 예배는 원하

트미니스트리 찬양팀의 뜨거

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며 성경

말씀을 함께 읽는 형식으로 진

행됐다. 

피터박 목사는 “6개월 이상 

예배를 쉬다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린다. 

첫 예배가 온라인이어서 아쉬

웠지만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있을 

대면으로 드려지는 원하트 심

플워쉽을 더 잘 준비해서 찬양

과 예배에 갈증이 있는 예배자

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원하트 심플워쉽 라이브 예

배는 오는 18일(화) 저녁 7시

30분 오버플로잉교회 본당

(15246 Barnwall St, La 

Mirada, CA 90638)에서 갖는

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서부교계 게시판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제1회 JCCC선교페스

티벌을 지난 4월 15일부터 17

일까지 열었다. 

첫날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민흥식 장로 기도 후 김경진 목

사 소개로 이대학 몽골 선교사

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사역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됐다. 많은 것들을 경험케 했

다. 코로나로 인해 23년간의 선

교사역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

꿀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선교사는 “가장 중요한 사

역은 목회자 훈련 지도자 훈련

사역이었다”며 “예전에는 신학

교에서 대면수업을 했지만 코

로나시대 맞게 비대면 사역으

로 전환해야 했다. 고비사막 같

은 경우 인터넷이 잘 안 돼 동

영상으로 녹화된 것으로 강의

가 진행됐다. 강의를 듣고 토론

하는 시간으로 진행됐고 과목

당 3학점으로 운영됐다. 작년

에 6과목 컨텐츠 제작했으며 

올해는 4월부터 신학교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체 40%가 몽

골교수가 강의한다”고 설명했

다. 

그는 “저희 지도를 받은 학생

들이 현재 동역자가 되어 함께 

사역하게 된 것이 보람되고 감

사하다. 제작된 영상자료를 가

지고 학생들이 공부한다. 강의 

듣고 토론하고 기도하는 방식

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코로나

19에 어려움가운데 있지만 몽

골의 신학교육은 중단 없이 진

행되고 있다. 그리고 매월 한차

례 화상모임을 갖고 어떻게 공

부하고 사역하고 있는지 나눔

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

다. 

그는 “내년까지 신학사 과목 

40%가 영상으로 제작돼 어떤 

어려움가운데 있더라도 각 지

역의 담임목사가 훈련생들에게 

수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다”고 말했다. 

김경진 목사가 △항상 성령

으로 충만하여 몽골의 필요에 

맞춰 사역을 감당하도록 △포

스트 코로나 시대의 몽골 신학

교육 사역전환이 잘 이루어지

도록 △2022년까지 신학사과

정 40과목 강의 콘텐츠가 잘 제

작되도록 △신학강의 제작에 

필요한 재정 △인적자원의 부

족함 없이 채워지도록 △진순

녀 선교사의 선교사 상담, 가정

사역에 성령과 지혜를 주시도

록 등의 기도제목으로 기도인

도 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은 지난해에 이어 코비

드-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커뮤니티 회복을 위해 ‘퍼

스트 펭귄’을 찾는 “나눔-On(

온) 캠페인 2021” 특별 공개 생

방송을 지난 4월 20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했다. 

이번 특별 공개 생방송은 시

간마다 각 프로그램 진행자들

과 커뮤니티의 고통에 동참하

려는 많은 청취자들이 참여해 

생생하게 소통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었으며 공개방송을 통해 

106,663달러의 성금이 모아졌

다.

이 “나눔 On(온) 캠페인 

2021”은 코로나 사태가 호전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미주복음방송은 이 성금으로 

우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

퍼스트 펭귄을 찾습니다”란 캠

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먹이를 찾기 위해 펭귄 무리 

중 제일 먼저 검푸른 바다로 뛰

어드는 퍼스트펭귄처럼 세상을 

밝히는 작은 변화의 시작에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공익단체’와 ‘시

민’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불

을 밝히며 변화를 이끌고 있는 

남가주의 퍼스트 펭귄들을 소

개하고 함께 선한 사역에 동참

하려는 운동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5월 19일(

수)까지이며 대상은 지역사회

와 이웃을 위한 나눔, 선한사역

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최대 5000달러의 나눔 활동

비 지원, 물품 지원, 사역소개 

및 후원을 위한 방송 및 SNS 

홍보, 자원봉사자 연계 등을 후

원한다. 

심사는 5월 19-21일이며 최

종발표 날짜는 5월 24일이다.

미주복음방송은 또 열방에 

진리의 빛을 전하는 선교사 가

정에 미션펀드(선교후원금)를 

지원할 예정인데 모집기간은 

오는 12월 31일(일)까지이며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 가정

이 대상이다.

▲문의: (714)484-1190
<정리: 박준호 기자>

“예배와 찬양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하나님 도우심에 감사”

지금이 상속계획 하기 좋은 시기

찬양으로 드려지는 원하트 심플워십

이대학 몽골 선교사 사역소개

“나눔-On(온) 캠페인 2021” 

월드미션대학교 주최 예배와 찬양의 어제, 오늘, 그리고 매리 주제  예배찬양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사랑의빛선교교회 창립28주년 기념예배에서 윤대혁 담임목사와 성도들이 교회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원하트미니스트리 주최 찬양으로 드려지는 원하트 심플워십에서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다

소망소사이어티 주최 4회 웨비나가 _유산상속_에 대한 주제로 열렸다

은혜한인교회 일천번제 특별새벽기도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기도는 미래를 위한 저

축이다’라는 주제로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를 2024년 1

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일정은 월-금요일 오전 5시15분, 토

요일 오전 5시45분

▲문의: (714)446-6200

주님의영광교회 다니엘 21일 새벽기도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다니엘 21일 새벽기

도회를 16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기도의 차이가 능력이 차

이이고,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리

는 다니엘 21일 새벽기도회는 본 교회 호프센터 2층 하이웨

이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오전 6시에 갖는다.

▲ 문의: (213)749-4500

KFAM 가족사랑 배송 서비스
한인가정상담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간의 소통을 

독려하고 가족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하트 앤 하트’ 캠

페인을 실시한다. ‘하트 앤 하트’ 캠페인은 평소 표현하지 못

했던 가족사랑의 마음을 한인가정상담소를 통해 전하자는 취

지에서 기획된 캠페인이다.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

리두기로 비록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가족사랑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방법은 한인

가정상담소 카카오톡 아이디 ‘KFAMLA’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성해보내고 우편, 카카오톡, SNS, 이메일 등

의 전송방법을 선택해서 알려주면 된다. 또한 번역이 필요한 

경우 영한 한영 번역도 제공된다. 캠페인 기간은 가정의 달

인 5월 한달 간이며 행사에 대한 문의는 카카오톡 KFAMLA

로 하면 된다.

▲문의: (213)235-4848

월드미션대학교 예배찬양세미나 열어

사랑의빛선교교회 설립28주년 기념예배

소망소사이어티 4월 웨비나 개최, 강사 최재홍 변호사

원하트 미니스트리 유튜브라이브로 개최

기쁜우리교회 제1회 JCCC선교페스티벌 열어

미주복음방송 특별 공개 생방송 진행

기쁜우리교회 주최 제1회 JCCC선교페스티벌에서 이대학 몽골 선교사가 선교보고하고있다

미주복음방송에서 실시한 2021 나눔On특별공개생방송 모습

<4면에서 계속>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

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녀를 

향해 부모가 가진 가장 큰 특

권 중 하나는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

하고 감격스런 일입니까? 자

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

신 최고의 복의 통로, 유통자

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최고

의 복의 통로이며 상속자입니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그 대신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도 있

지만 상당한 복은 그 후손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

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

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

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많이 볼 

수 가 있습니다. 복의 흐름입

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쌓아

놓은 복은 우리의 자녀들이 받

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은혜입니다. 자녀

에게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특

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들에게 복을 내려주어야 합니

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충분히 축복하지 못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녀를 축복

하지 못합니다. 하나는 자신들

의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

다. 직장과 바쁜 가정살림 때

문에 자녀를 축복하지 못합니

다. 또 하나는 부모의 욕심, 이

기심 때문입니다. 부모 스스로

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여기저기

서 상처를 받고 답답한 가슴이 

채 회복되지 않은 채 사정없이 

자녀들에게 감정을 폭발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상처 

주는 자리와 분노하던 곳에서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야 합니

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

의 선물의 아이들 사랑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한 

없이 축복하여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nygo4tgc@yahoo.com

푸른초장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이

유’에 대해 청년과 사역자 간 

생각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청년들은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 등 목회자 문제

가 크다고 봤지만 사역자들

은 청년이 복음의 본질을 듣

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꼽았

다. 전문가들은 사역자, 목회

자들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ARCC 연구소는 청년 1017명

과 사역자 10명을 설문 조사

한 결과를 담은 ‘청년,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자료집

을 28일 공개했다. 조사는 지

난 1월 13일부터 2월 4일까

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복

수 응답도 가능했다. 연구소

는 ‘교회를 옮길 의향이 있다’

고 한 응답자 320명과 ‘신앙

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답

한 청년 80명의 대답에 초점

을 뒀다.

교회를 옮길 생각이 있다고 

답한 청년들은 목회자 관련 

항목에 불만족 점수를 많이 

줬다. 이들이 1점(매우 만족

스럽다)~5점(매우 불만족스

럽다) 중 매긴 값의 평균을 

보면,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3.63

점), 목회자의 설

교(3.59점), 목회

자의 상처 되는 

말(3.31점) 등 목

회자 요인이 불만

족도가 높았다. 

교회의 헌신 강요

(3.60점), 영적 필

요가 채워지지 않음(3.36점), 

청년부 내의 끼리끼리 문화

(3.23점) 항목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 응답자는 심층 조사에서 

“목회자의 인성은 보통 말이

나 행동에서 드러나는데, 어

린 청년들에게 초면에 반말

하는 것에서 잘 보인다”며 “‘

이 목회자, 사역자가 나를 진

짜 존중하고 있구나’ ‘꼰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사역자들은 목회자 

요인을 주된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 대신 ‘청년이 복

음의 본질을 듣지 못해서’ ‘교

회 말씀이 청년의 현실과 동

떨어져서’ ‘믿음에 설득되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청년들

이 교회를 떠난다고 봤다. 이

에 대해 이수인 아세아연합

신학대 교수는 “청년과 사역

자의 응답이 다르다는 건 사

역자들의 자기 성찰이 부족

하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지

적했다.

연구소는 다음세대를 전문

적으로 섬기는 사역자를 키

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병

철 ARCC 연구소장은 “바쁜 

직장인에게 새벽기도, 헌금, 

전도를 강요하는 등 여전히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교회, 

목회자가 적지 않다”며 “양적 

성장을 중시했던 X세대까지

만 해도 이런 것들이 통했을

지 몰라도 개인의 성장을 우

선시하는 MZ세대는 그렇지 

않다. 청년의 삶과 고민을 제

대로 아는 청년부 전문 사역

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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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합회(이하 세기총) 제 9차 

정기총회가 4월 27일 노보텔앰

베서더 강남호텔에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7:14)”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가운데 10개국 42명

이 참석했다.  

1부 개회예배는 수석상임회장 

심평종 목사 사회로 상임회장 

김동욱 목사의 기도, 공동회장 

김균배 선교사의 성경봉독, 세기

총 홍보대사 김정 교수의 찬양 

후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가 “세

기총의 사명”(막16:15-18)이라

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또 일본지회장 이상열 선교

사가 ‘나라와 민족, 위정자를 위

해’ 불가리아지회장 김호동 선

교사가 ‘대한민국 국민과 750만 

재외동포를 위해’ 콜롬비아지회

장 김선훈 선교사가 ‘코로나19

의 종식과 회복을 위해’ 필리핀

지회장 임흥재 선교사가 ‘미얀

마의 자유와 평화, 민주화를 위

해’ 멕시코지회장 정득수 선교

사가 ‘3만 한국인 선교사와 선

교지를 위해’ 각각 특별 기도를 

했으며 3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

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처리는 준비위원장 

심평종 목사의 환영사, 감사 김

춘규 장로의 내빈소개, 대표회

장 조일래 목사의 의장인사와 

함께 공동회장 김태성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됐다.

이어 황의춘 목사, 소강석 목

사, 김희선 장로, 최순덕 목사, 

최호 대표(동강모터스), 박혜숙 

권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정 교수

에게 위촉패를 수여했다.

대표회장은 수석상임회장 심

평종 목사가 추대돼 만장일치

로 선출됐으며, 신임 수석상임

회장은 대표회장단 및 운영위

원단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이어 임원인선 및 9

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 

건을 처리하고 세기총 1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

의 구성은 대표회장

단과 임원회에 일임

하기로 하고 이어 정

관을 개정 가결한 뒤 

신임 대표회장 심평

종 목사의 기도로 마

쳤다. 

대표회장 이·취임

식 및 후원이사장 취

임식은 오후 1시 30분 같은 장

소에서 1부, 2부로 진행됐다.  

이날 대표회장 취임인사에서 

심평종 목사는 “전 세계가 코로

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취임하게 됐으니 귀한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길 원한다. 장로

교에서 출발해 성결교를 거쳐 

PCUSA에 정착했다. 세기총 사

역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A부터 

G까지 계획을 세웠다. 목표를 잘 

세우고(Achievement), 믿음으로

( B e l i e v e ) ,  합 력 해 서

(Cooperation), 성결한 삶으로

(D iv ine ) ,  성령과 함께

(Experience of Holy Spirit), 초점

을 맞춰(Focus), 주님께만 영광 

돌리길(Glorify) 바란다”고 말했

다.

후원이사장에 취임한 김희선 

장로는 취임사에서 “부족하지만 

전 세계 750만 한국인 디아스포

라와 3만여 명의 한국인 선교사

들을 위해 기도하고, 장로로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세기총>

윤재덕 종말론사무소장이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누

군가 신천지 신도라고 밝히면서 

교리교육을 들어보라고 접근할 

경우 대처법을 안내하고 있다.

최근 동영상사이트 유튜브의 

한 채널에 올라온 영상 속 청년

이 말한다. “그래. 나 신천지다. 

어쩔건데.”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신천지)이 최근 공개적으로 포교

에 나서는 이른바 ‘오픈포교’ 전

략을 취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대

목이다.

신천지는 그동안 자신들의 정

체를 일단 숨기고 접근해 교리 

교육을 받게 한 뒤 어느 정도 교

리를 받아들였다 싶으면 그제야 

정체를 밝히는 ‘모략포교’ 전략

을 주로 취해왔다. 하지만 지난

해 코로나19 사태 속 이만희 교

주가 재판을 받는 등 신천지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심이 높아지

자 포교에 제동이 걸렸다.

이 교주는 지난 2월 특별지시 

사항을 띄우고 “각 부서 전도부

는 이메일과 영상으로 전도하고 

각 선교센터는 간사, 전도사를 

통해 선교센터별로 전도해 매월 

총회 본부 전도부장에게 보고하

라”며 포교에 다시 집중할 것을 

내부에 지시했다.

최근 신천지 홈페이지엔 ‘2021

년 신천지예수교회 홍보 책자’도 

올려놨다. 책자에는 신천지 역사

와 교리를 안내하고 논란이 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튜브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

이는 인터넷사이트엔 앞선 청년

처럼 공개적으로 신천지 신도임

을 밝히며 그동안 신천지가 받아

온 시선에 대해 ‘억울하다’ ‘오해’

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영상

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

윤재덕 종말론사무소장은 “코

로나19 이후 신천지의 모략포섭

이 사회의 뭇매를 맞았기 때문에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오픈전도 

방식으로 포섭하려는 것”이라면

서 “다만 아직도 타인을 속이는 

방식이 신천지 내에서 근절되지

는 않았다”고 전했다.

길거리 포교와 정통교회를 향

한 공격을 재개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한 신천지 탈퇴자는 자

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신천

지 신도로 보이는 이에게 길거리 

포교를 당한 경험을 고백했다. 그

에 따르면 이 신도는 휴대전화용 

‘앱’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접근했다. 그는 “처음엔 

의심스러웠는데 듣고 보니 예전

에 내가 해봤던 방식과 닮아 

100% 확신하게 됐다”면서 “신천

지가 노방전도에도 나서고 있으

니 조심하라”고 했다.

이 교주는 27일 내부 소식망인 

‘인터넷시온선교센터’에서 신도

들에게 “각 지파와 기획부는 기

독교 전화번호 책을 구하라”면

서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구한 

후 각자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신

천지에 진리가 있음을 알리라”

고 채근했다.

오픈포교 전략은 이 교주의 재

판과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해

진 내부를 단속하고 침체한 포교

의 동력을 회복하려는 몸부림으

로 보이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

지수다.

윤 소장은 “신천지는 조직 자

체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라면서 “코로나19 이후 탈

퇴자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전도

가 안 되니 신천지 지도부로선 

그동안 가장 취하기 어려웠던 오

픈포교 전략까지 쓰며 포섭 압박

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길

거리 포교까지 나선 것도 “고육

지책의 하나”라고 진단했다.

윤 소장은 “신천지 신도라고 

밝힌 이들은 편견을 버리고 신천

지 세미나나 교육을 같이 들어보

자는 식으로 요구한다”면서 “하

지만 이를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먼저 신천지 신도 당사자가 신천

지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어떤 

내용을 믿고 있는지 충분히 들어

보고 그 출처와 진위를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

회장 이철 목사) 서울남연회(감

독 김정석 목사)가 연회 산하 비

전교회(미자립교회) 자립 지원

을 위해 ‘나세남 프로젝트’를 시

작했다. 나세남은 ‘나누고 세워

가는 서울남연회’에서 한 자씩 

따 만든 조어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김정석 

감독이 부임한 뒤 시작해 2년 동

안 한시적으로 이어진다. 연회는 

비전교회에 재정·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키워주는 걸 

프로젝트의 목표로 세웠다. 420

여개에 달하는 연회 산하 교회 중 

180여개가 비전교회로 분류된다.

연회는 비전교회의 형편에 따

라 20만-100만원까지 매달 차등 

지원을 시작했다. 동시에 비전교

회 목회자들에게 교육과 전도훈

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제

공한다. 연회는 준회원에게도 전

도와 기도, 영성, 설교, 미디어 활

용 등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한다. 준회원은 장로교

의 전임 전도사에 해당한다.

연회는 3개의 비전교회가 함

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예배당 

지원을 위한 연구도 시작했다. 

예배당 지원 사업은 임대료를 감

당하기 어려운 비전교회를 위한 

공간 지원 프로그램이다.

김 감독은 지난해 취임 직후 

비전교회와의 상생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겠

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28일 국

민일보와 통화에서 “비전교회와 

이미 자립한 교회들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할 길을 찾아야 연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며 “나세

남 프로젝트를 통해 연회의 내일

을 위한 건강한 기틀을 다질 예

정”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이사장 임

석순 목사)이 주최하는 제15회 

세이레평화기도회(포스터)가 다

음 달 4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전국 교회와 단체를 순회하며 진

행된다. 주제는 ‘나를 따르라’(요

21:22)이다. 현장 예배가 어려운 

이들은 유튜브 채널 ‘세이레평화

기도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기도회는 한국교회와 교계 단

체들이 연합해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

자는 취지로 2007년 시작됐다. 성

경 인물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 21

일간 기도했던 것을 교훈 삼아 

‘21일 기도회’로 기획했다.

올해 기도회는 개회 예배를 드

리는 한국중앙교회를 비롯해 여

의도순복음교회 남서울교회 남

대문교회 등에서 열린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온라인으로 동참할 예

정이다.

기도회 기간 중 세 차례의 문

화 행사가 예정돼 있다. 다음 달 

12일 나섬교회에서 다문화 가정 

및 장애 청소년을 위한 공연과 

찬양 예배, 19일과 24일엔 평화

한국이 주최하는 토크콘서트와 

평화콘퍼런스가 열린다.

미얀마 현지 상황 악화로 주

재원들의 철수가 이뤄지고 있는 

이때 오히려 미얀마 입국을 준

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예

수교장로회(예장) 고신총회세

계선교회(KPM) 소속 선교사들

이다. 최근 2명의 선교사가 미얀

마로 향한 데 이어 다른 3명의 

선교사도 출국을 기다리고 있

다.

KPM 소속 A선교사는 최근 

미얀마로 가기 위한 특별 비자

를 발급 받았다. 미얀마에서 7년

간 사역했던 그는 지난해 5월 

비자 갱신차 한국에 잠시 들어

왔다가 코로나19로 발이 묶인 

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다.

A선교사는 28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미

얀마로 돌아갈 방법을 간구했

다. 비자가 안 나와서 계속 기다

리고 있었는데 최근 비자 발급

이 이뤄졌다”며 “하나님 인도하

심 같아서 기쁘게 준비하고 있

다”고 말했다.

최근 미얀마 군부는 시위 진

압 과정에서 수류탄과 포탄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에 외국 선교

단체에서는 100% 철수 명령을 

내렸고, 대부분 서양 국가들은 

필수 요원 외 철수 권고를 내렸

다. 상황이 이렇지만 A선교사는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지가 존

재하는 게 아니다”며 “선교지에

서 가장 필요로 할 때 선교사가 

그 자리에 있는 게 합당하지 않

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A선교사는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얀마에 외국인이 

있으면 있을수록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그곳에 외지인이 있

는 것 자체만으로 미얀마 군부

의 악행을 조금이나마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또한 그

곳에 있는 외지인들로 하여금 

국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선교사에 따르면 현재 미얀

마는 개방 정책을 추진하며 10

여년간 이뤄왔던 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상황이라고 한다. 경제

가 마비됐고 당장 피난민만 20

만명 넘게 생겼다. 그는 “미얀마

에 들어가면 먼저 구제사역 위

주로 진행될 것 같다”며 “그들

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지

혜롭게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

다.

KPM은 최근 긴급 대책 회의

를 열고 미얀마 지원 방안을 모

색했다. KPM은 사역자들을 위

한 모금운동을 펼치는 한편 4주

간 매주 화요일 기도회를 열고 

사역자들과 미얀마를 위해 중보

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척교회에 따뜻한 손길을 건

네는 목회자 자녀들이 있다. 목

회자 자녀로 구성된 사역단체 ‘

피케이러브(PKLOVE)’는 26일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 기흥에 

있는 개척교회 세 곳을 찾아 후

원금 30만원씩을 건넸다. 이번 

달부터 시작한 개척교회 정기 

후원 사역 ‘조금드림 프로젝트’

의 일환이다.

대표인 유한영 목사를 비롯

한 15명의 예배팀과 10명의 리

더 등 피케이러브의 사역자는 

모두 목회자 자녀들이다. 유 목

사는 2001년 참석했던 한국지

역복음화협의회의 목회자자녀

세미나를 계기로 온라인 커뮤

니티를 운영하다가 2010년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조

금드림 프로젝트 외에도 목회

자 가정의 가족사진을 찍어주

는 ‘꿈소리 프로젝트’, 월 1회 목

회자 자녀 대상 정기예배 등을 

진행한다.

유 목사는 피케이러브의 사

명을 ‘목회자 가정과 함께 울어

주는 공동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세 가지로 소개했다. 그

는 “목회자 자녀들은 공동체에 

소속되거나 훈련을 받은 경험

이 많지 않고, 부모님과 관계에 

따라 신앙의 기복도 크다”며 “

이들과 공동체를 이뤄 함께 예

배하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

낼 수 있도록 돕는 등 가정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 사역한다”

고 말했다.

조금드림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일회성으로 처음 시작했다. 

한 사모가 어려운 교회를 위해 

써달라며 건넨 한 달 사례비에 

후원금이 더해지면서 교회 15

곳에 25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

었다. 1차 지원이 끝난 후에도 

후원금이 계속 생기면서 피케

이러브는 2차로 27곳에 25만원

씩, 3차로 16곳에 3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했다. 특히 사역자

들이 직접 교회로 찾아가 후원

금을 전달한 3차 지원이 조금

드림을 정기사역으로 정하는 

계기가 됐다.

유 목사는 “전주의 한 목사님

은 지원금을 드리자 눈물을 흘

리며 ‘연약한 어린아이의 오병

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

럼 이 연약한 자녀들이 가져온 

헌금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

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며 “

저에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음

성으로 들렸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비전을 주셨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사님

과 사모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

는 과정에서 목회자 자녀인 사

역자들도 큰 위로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피케이러브는 매월 성도 수 
30명 미만의 개척교회 두 곳을 

선정해 30만원씩을 전달할 계

획이다. 후원금 상황에 따라 지

원 교회 수를 늘릴 계획이다. 유 

목사는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있다면 편하게 신청하고 주변

에도 알려달라”며 “저희의 작은 

손길이 목회자 가정에 조금이

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

했다.

청년이 교회 떠나는 이유…

신임대표회장 심평종 목사 선출 

“그래, 나 신천지다”‘오픈 포교’로 전환

비전교회 지원 ‘나세남프로젝트’

전국 교회 순회 ‘세이레평화기도회’ 

“선교지에서 필요로 할 때 자리 지켜야” 

피케이러브, 프로젝트로 확대

ARCC 연구소, 설문 조사 결과 공개

세기총 제9차 정기총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제로

신천지, 이만희“포교집중”특별지시에 공격적 전략수정

기감 서울남연회, 매달 최대 100만원씩 시작

평화한국 내달 4-25일 ‘나를 따르라’ 주제로 진행

KPM 소속 선교사들 혼돈의 미얀마 속으로

목회자 자녀들, 개척교회 가정위해 정기후원 사역

청년들 “목회자 언행 불일치에 실망” 
사역자 “복음의 본질을 듣지 못해서”
양측 인식에 큰 괴리…자기성찰 필요

세기총 제 9차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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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1)

이제 아브라함으로 들어갑니

다. 성경에서 400번 이상 이름

이 언급되는 아브라함은 성도

의 믿음의 출발이자 대표격으

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행하

신 일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시고 계

신 일들인 것입니다(갈3:7,9).

이제 본격적인 구원 역사에 

들어가며 ‘One Story’에서 제

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동행의 다섯 단계는 다음과 같

습니다. 첫째, ‘부르심 이전’의 

단계로서(창15:13,14, 25:23/

렘1:4,5/롬8:29/엡1:4,5) 우리

가 아직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

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합니다. 

둘째, ‘부르심’의 단계로서(창

12:1-3/출2:1-15:21/롬8:30)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심을 말합니

다. 셋째, ‘자녀의 신분, 죄인의 

삶’의 단계로서(창12장-왕하25

장) 하나님의 계획안에 부르심

을 받았지만 세상에 속한 죄인

의 삶의 뿌리를 한순간에 벗지

는 못하고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넷째,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의 삶’의 단계로서(창23:4, 

4 7 : 9 / 대 상 2 9 : 1 5 / 시

105:12,23/11:13-16/벧전1:17, 

2:11)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에 

순복하여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준

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섯째, ‘안식’의 단계

로서(히4:1-11) 마침내 하나님

과 동행하며 이 땅의 남은 삶을 

살다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아 기쁨으로 그 본향으로 가

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

닌 자들에게는 ‘부르심 이전’과 

‘부르심’의 단계는 없습니다. 그

저 ‘자녀의 삶’이 없는 ‘죄인의 

삶’만으로 이 세상이 전부인줄 

알고 또 그렇게 믿으며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본향을 향하는 삶’도 

없이 ‘안식’을 위한 죽음이 아

닌 ‘영원한 형벌’을 향한 죽음

을 통해 ‘심판(출7:4/시1:4,5/

겔30:19/살후2:12/계19:1,2)’

만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 이전’의 아브라함

세상의 문명은 모두 강을 중

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4대 

문명’이라는 곳은 이집트의 나

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

명’, 인도의 인더스강을 중심으

로 한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

하강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 

그리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

스강 사이에서 만들어진 ‘메소

포타미아 문명’이었습니다. 그

런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그 문

명의 중심지 중에서도 가장 번

성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

니다(행7:2). ‘메소’는 ‘중간’이

라는 뜻이고 ‘포타미아’는 ‘강’이

라는 뜻으로 두강이 만나는 지

점에 있어 더없이 풍요로웠던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 바로 아

브라함이 부름은 받은 갈데아 

지역 즉, 바벨론(겔12:13)의 ‘우

르’ 지역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

성들 역시 그 문명이 번성했던 

곳 중 하나인 이집트에서 불러

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우상이 넘치는 풍요

로운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

였습니다(수24:2). 그런데 하나

님은 바로 그 멸망할 나라 바벨

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

십니다(렘51:44,45/참고. 렘51

장, 계18:2,4/참고. 계18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심

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부

르심은 ‘풍요’에서 ‘기근’으로

의 부르심이며(창12:10) ‘강함’

에서 ‘약함’으로의 부르심인 것

입니다(고후12:1-10).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며 척박한 땅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떠나온 애

굽을 그리워한 이유는 하나님

의 부르심을 이 땅의 풍요로움

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심령이 ‘부

요한 자’를 ‘가난한 자’되게, 심

령이 ‘의인인 자’를 ‘죄인’됨으

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요16:7-11).

‘부르심’ 받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곳은 갈대아인의 땅 ‘우

르’였습니다(창11:31/행7:2).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

나님이 보이실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행7:3).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일행과 

함께 우르 지역을 떠났는데 ‘하

란’에 머물게 됩니다(창11:31/

행7:4).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

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으매 아

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 

갔다고 말합니다(행7:4). 그러

나 성경에서는 데라가 아브라

함을 낳았을 때의 나이는 70세

였고(창11:26) 데라는 205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창11:32). 

그렇다면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최소한 

135세가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

안 땅으로 들어간 때의 나이가 

75세였다고 합니다(창12:4).

적어도 60년이나 되는 공백

에 대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 땅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

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습니

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

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난 후 

아버지 일행과 하란에 머물다

가 하나님의 2차 부르심을 받

습니다(창12:1-3). 그리고 그

는 이제 그의 마음에서 아버지

를 놓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는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행

7:4)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데라의 죽음에 대해 창

세기에서 모세가 사용한 단어

는 ‘육적 죽음’에만 사용하는 

단어인 반면, 사도행전에서 스

데반이 사용한 단어는 사도 바

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전15:31)에 쓴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서 ‘마음의 죽음’, ‘정신

적인 죽음’에도 사용하는 단어

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의미에

서 제자들에게 단호히 말씀하

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

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

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참고. 마16:24/눅14:27, 

눅14:26참조).

그리하여 마침내 아브라함은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 본향을 

향한 믿음의 출발을 하였습니

다(히11:14-16). 아직 롯이 아

브라함을 따라 하란을 떠났지

만(창12:4) 하나님은 그 롯도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떼어내시

고야 말 것입니다(창13:1-13).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내가 네게 보여준 땅’이 아닌 ‘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성경은 아

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

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하

고 있습니다(히11:8). 믿음의 

여정은 다 알고 이해하고 동의

해서 가는 길이 아님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주십니다(창12:2,3).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One Story’의 관점에서 가인과 

셋의 자손들의 삶과 함과 셈의 

자손들의 삶속에 드러난 하나님

의 관심을 보았기에 우리는 하

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이 세상

에 속한 ‘힘’과 ‘물질’과 ‘향락’의 

복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

도’입니다(갈3:8,9).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

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복

은 바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

도로 말미암은 ‘영생’입니다(시

133:3).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복된 존재가 될 아

브라함(창12:2)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히11:13)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한 것입

니다(히11:16). 그러므로 ‘아브

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

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

는 자에게는 저주하신다’ 하심

도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

나님의 복음, 그 구속의 역사에 

은혜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

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구

원에서 제외되는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 죄인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세상의 풍요이자 

죄의 도성이었던 바벨론의 지

역, 그 갈대아 사람들의 지역인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마침

내 그의 마음에서 아버지조차 

부인하고 가나안을 향해 떠납

니다. 이제 그의 신앙의 여정

들,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삶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One 

Story’에서 반복하여 이야기하

지만 절대로 사람에게 집중해

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뛰

어나서 부름 받은 것도 그가 본

질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부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

씀을 따라 본토도 아비집도 떠

났으나 아브라함을 따르는 롯

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여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네 자

손에게 주리라(창12:7)’고 하십

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

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하나

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

고 했는데 실수로 기근이 든 땅

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환경에 있던 

아브라함을 최악의 환경으로 

보내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

라보아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근을 만난 아브라

함은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하

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들에게 주리라 하신 땅 가나안

을 뒤로하고 양식을 찾아 점점 

내려가다 마침내 애굽까지 내

려갑니다(창12:9,10). 그리고 

아내인 사라에게 아내라는 사

실은 감추고 누이라고만 말하

라고 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에서 살

던 죄인의 모양이 더 깊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순

종하여 ‘본토와 아비 집’을 떠

났지만 아직 연약한 신앙의 아

브라함을 감싸주십니다. 하나

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

으시고 오히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창

12:17). 뿐만 아니라 바로로부

터 많은 짐승들을 얻도록 하시

고(창12:16) 마침내는 모든 것

을 이끌고 나오도록 하시는데 ‘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습

니다(창13:1,2).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이젠 그의 삶과 생활에서 양식

과 재물에까지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됩

니다. 그는 다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창13:3,4). 그리고 아브

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

툼이 일어나자 이젠 그의 마음

에서 롯도 내려놓습니다.

창13:8, 9에서 롯을 향한 아브

라함의 제안은 아브라함의 신앙 

성숙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롯에 대한 애정도 롯을 

향한 의지도 모두 내려놓고 롯

에게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롯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는 

신앙의지는 바로 ‘어디로 가든

지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면 된다"는 신

앙결단이 선 것입니다. 

그런데 삼촌이자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롯

은 이제 더 이상 삼촌 아브라함

에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브

라함이 롯을 떠나 ‘하나님을 붙

드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세상을 붙드

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13:10).  <16면으로  계속>

원 스토리 7강 / 아브라함(1)(창 12,13장)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성경에서 400번 이상 언급되는 아브라함은 성도의 믿음의 출발이자 대표격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행하신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시고 계신 일

교도소 선교를 하는 이영희 

목사가 최근에 보내온 교도소 

선교 당위성에 대한 글을 수회

에 걸쳐 연재한다. 

가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은 많은 어려움을 겪

으셨다. 쌀이 부족한 날이 많아

서 나는 집에 있는 밀가루로 국

수를 만들어서 가족들을 먹여야 

했다. 돈이 없어서 먹을 것조차 

살 수 없는 상황, 매달 내야 할 공

과금이 없어서 마음을 조려야 하

는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러한 성장과정이 나에

게 준 선물이 있다. 

나는 가난이 무엇인지를 안

다.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

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나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되풀이하지 않

겠다고 돈을 움켜쥐고 있으려

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삶

을 통해 나의 경험에 근거한 신

념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

을 배우게 되었다. 더 크고 의

미 있는 일을 위해 자기중심적

인 계획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

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그 이야기를 독자

들과 나누고 싶다. 

미국에서의 시작

나는 한국에서 미군이었던 

키스(Keith)와 결혼을 한 후 

1979년 그와 함께 미국에 들어

왔다. 그리고 우리는 오레곤 주 

포트랜드 시에 있는 신학대학

에 입학하여 함께 학교를 졸업

했다. 졸업 후 남편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나는 그가 진

로를 바꾸기를 원했다. 그가 목

회자로 헌신한다면 우리 가족

은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이라

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 마

음을 바꿔주셨다. 삶에서 무엇

이 중요한지를 내게 말씀해주

신 것이다. 그 후 돈을 충분히 

벌어야 한다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남

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려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

런 그를 더 이상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 

1987년, 남편은 콜로라도 덴

버에 있는 아릴맆 신학대학원

을 졸업했다. 그리고 몬테나 주

에 작은 마을에 있는 플레인스

교회와 파라다이스연합감리교

회에 임명이 되었다. 우리 아이

들이 둘 다 어릴 때였다. 

그가 목사가 된 후 우리 가정

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

었다.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한

다는 것이 싫어서 목사되는 것

을 반대했던 터라 남편에게 화

가 나 있었다. 그러나 감사하게

도 내가 컴퓨터에 관련된 일자

리를 찾아서 빚 없이 살 수가 

있게 되었다. 

부르심

“모든 사람들이 다 나 같다

면, 세상에 목사는 단 한사람도 

없을 거에요”라는 말을 나는 목

사인 남편의 친구들에게 하곤 

했었다. 그만큼 나는 목사가 된

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

에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주님

께서 나를 위한 사역을 준비하

고 계시다는 것이었다. 

나는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

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

나도 반갑지 않았다. 그러나 묵

상집, “예수님과 걷는 길”을 쓰

면서 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

작했다. 예수님이 상처 받은 사

람들과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

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를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나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수없

이 갈등한 끝에 사역의 길을 가

기로 결단하였다. 

포기하지 않음 

나는 남편이 목사였기 때문

에 내가 사역을 하겠다고 하면 

남편이 기꺼이 지원해 주리라

는 기대를 했다. 실제로 남편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나

는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

며 그의 학업에 필요한 뒷바라

지를 했다. 그때까지 남편도 내

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밀어주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

에 사역을 하겠다는 나의 결정

에 대해 남편이 반대를 할 것이

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며, 아일맆 신학대학

원에 가서 목회학석사과정을 

밟겠다고 하자 그는 내게 미쳤

다고 했다. 

그리고 학교 근처로 이사할 

생각이 없으니 통학을 하라고 

했다. 그때 당시, 우리는 몬테

나 주에 글래스고에 살고 있었

는데 콜로라도 주 덴버에 있는 

아일맆신학교까지의 거리는 편

도로 약 1330킬로미터(750마

일)였다. 남편은 사역의 길을 

가겠다는 나의 의지를 꺾으려

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르심에 순종

하겠다고 이미 하나님께 말씀

을 드린 상태였다. 그의 태도는 

실망스러웠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키스는 그 해에 와이오

밍주 버펄로에 있는 두 교회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그 해 가

을 나는 그곳에서 덴버에 위치

한 아일맆신학교를 다니기 시

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편도로 

약 700킬로미터(430마일)가 되

는 거리를 3년간 운전하며 학

교를 다녔다. 와이오밍에 겨울

폭풍이 불던 어느 날, 살얼음판

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나는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다친 곳 하나 없이 무사

했다. 하지만 내 차는 폐차 처

분을 해야 했다. 
yonghui.mcdonald@gmail.com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왜 교도소 문서선교여야 하나요? (1)왜 교도소 문서선교여야 하나요? (1)

남편이 목사였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겠다고 하면 

남편이 기꺼이 지원해 주리라는 기대를 했다.... 

선  교



다니엘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이

다. 이 일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

로 잡혀 와서 3년간 궁중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생긴 일이다. 다니

엘 2장에 보면 다니엘은 느브갓네살왕의 꿈에 

본 큰 신상 중 순금으로 된 머리 부분에 해당하

는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해석해주었는

데 그것으로 인하여 왕이 교만해진 걸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교만의 형태는 자신의 권력에 

취하여 스스로를 높이거나 그러한 절대 권력에 

아부하고 영합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는 높이 60규빗(1규빗이 대략 45cm이니 

높이가 27m), 넓이 여섯 규빗(약 2.7m)이 되는 

어마어마한 자신의 금 신상을 바벨론 두라 평

원에 세웠고 이어 낙성식이 거행된다. 왕에게 

앞 다투어 아첨하는 모든 무리들이 참석하였는

데 다니엘 3:2에는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

무관, 재판관, 법률가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이 

그곳에 참석했다고 나온다. 그 행사를 위해 나

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한(단3:5) 엄청난 행사가 열렸던 것!  그

러나 어떤 연유인지 다니엘은 이곳에 없었고 

세 친구들은 초대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

리가 잘 알듯이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본 바벨론 관리들이 직접 왕

에게 이를 참소했다. 

인류 역사상 시기와 질투는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이다. 다리오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자 이

를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이 왕 이외 신에게 

기도한다고 하여 그를 고소하고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지게 한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이것은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바리새인, 사두개

인들을 따르지 않게 되자 이를 시기하여 예수

님을 죽이려고 계책을 짜게 되는 유대 지도자

들의 태도와 동일하다.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된 왕은 매우 분노했지만 그들

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허락한다. 왕의 명

령을 보자. ‘이제라도 너희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지만,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단3:14). 성경은 바벨

론 사람들의 잔인성을 많이 기록하지만 그래도 

왕은 경고와 함께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다. “내

가 너희를 풀무불 속에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

를 내 손에서 건져 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단

3:16). 과연 우리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했을까? 

다니엘을 통하여 한 가지 흐르는 공통적인 주

제가 있다. 믿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풀무불 위협에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그들이라고 없었을까? 앞날이 창창한 10대 후

반의 그들에게 살고 싶은 욕망이 없었을까? 한

번 고개 숙이지 않은 것으로 그들은 최선을 다

했노라고 위안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세계 

최고의 왕의 두 

번째 부탁인데 

왕의 체면을 살

려주는 것도 좋

은 방법 아

닐까? 아무 

권한도 능

력도 없는 

이방 젊은

이, 나그네

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말한다. “왕이여 우리

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단3:17). 왕이 그 

어느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내지 못하

리라는 왕의 말에 그들은 하나님이 능히 건져

내실 거라고 응답한다. 더 나아가 참으로 아름

다운 고백을 한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

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

상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단3:18). 

필자는 질문해본다. 무엇이 세 친구들에게 죽

음을 각오할 정도의 믿음의 결단을 하게 했을

까? 바로 2장에서 비결이 나온다. 다니엘 2장에

서 그들은 왕의 꿈과 해석을 하지 못할 경우 바

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겠다는 왕의 명령

을 들은 후에 그들은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고 

그날 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주셨다. 그들은 왕의 꿈을 통해 세상 문화

의 유한성과 하나님 왕국의 무한성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했다. 아무리 바벨론 왕의 

권세가 지금은 대단해도 일시적이며 곧 하나님

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

았기에  그들이 다른 선택을 할 여지는 없었다.  

그러기에 필자는 I surrender all이라는 찬송

을 좋아한다. 순종은 100%를 의미(all)한다. 

99% 순종은 곧 순종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적

당한 타협, 그럴듯한 자기변명을 그들은 하지 

않았다. 과감히 풀무불을 그들은 선택했다. 설

령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시지 않아도 그

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

고 왕은 놀랍게도 세 명이 불타지 않고 풀무 속

을 거닐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 아니라 세 명 

이외에 예수님(왕은 그의 모양이 신의 아들과 

같다고 묘사했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

았다.                                  <16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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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매일가정예배 

적그리스도인 음녀는 계속 무슨 일을 합니
까? 첫째, 성도를 죽입니다(6). 성도와 예수증
인들의 피에 취했음은 그가 성도들을 박해함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음부의 권
세를 자행됩니다. 둘째,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
이란 그가 무저갱에서 올라와 그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7). 적그리스도는 일곱머리와 열뿔을 
가짐으로 비유된 거짓선지자를 등에 업고 활동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흉칙해 요한이 크게 놀

라듯 그의 활동이 온 교회를 놀라게 합니다. 셋
째, 또한 불택자들조차도 그 짐승을 보고 놀랍
니다(8).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무
저갱에 있다가 올라와 멸망으로 나가는 시공간
을 자유롭게 오가는 초능력을 보고 불택자들도 
두려워하며 놀랍니다. 거짓선지자를 통해 일하
던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아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음녀의 심판 II(계17:6-8)찬193장화

모든 사람을 꾀던 음녀는 왜, 어떤 심판을 받습
니까? 첫째, 그는 음행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1-2, 4). 음행은 불신실을 가리킵니다. 거짓으로 
천하를 꾀던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
지만 그 자신이 스스로 정죄함으로 도리어 하나
님의 신실하심을 더 밝히 드러냅니다. 둘째, 그녀
는 붉은 짐승을 타고 다녔습니다(3-4). 일곱 마
리와 일곱 뿔을 가진 짐승을 탄 그는 세상의 모

든 부귀영화를 음행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 짐
승은 세상과 마귀와 관계된 적그리스도를 상징
합니다. 셋째, 그녀는 큰 바벨론의 모든 음행을 
만듭니다(5). 세상과 깊이 결탁된 적그리스도는 
온갖 거짓을 생산하는 음행의 어미입니다. 그 음
녀를 이기는 길은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서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하는 길 뿐입니다.

음녀의 심판 I(계17:1-5)찬144장월

음녀로 표현된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합니
까? 

첫째, 일곱 산에 앉습니다(9-10). 산은 세상이
고 일곱은 완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일시
적으로 모든 권세를 장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도
전하나 그 마지막은 망합니다. 

둘째, 일곱 왕의 권세를 짐승에게 넘깁니다. 일
곱 산에 앉은 적그리스도는 온갖 음행으로 그 왕

들을 사단에게 모두 넘깁니다(11-12). 사단, 적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가 되어 세
상의 권력을 모두 취한 것 같으나 마침내 망합
니다. 

셋째, 짐승을 중심한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온 세상이 마귀화되는 
연합을 구축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만 그 
마지막은 절대 패망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계17:9-13)찬455장수

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이길 자는 누구입니까? 어린양만이 이깁니다. 
첫째, 어린양은 누구신가요? 이미 앞서 언급된 
어린양은 일찍 죽으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그
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
하신 그의 공로로만 음녀를 이깁니다. 온 세상
의 죄를 단번에 제하신 어린양의 죽음만이 능
력입니다. 둘째, 어린양만이 음녀를 이깁니다
(14). 거짓은 진리가 이기며 음행은 신실함이 

이깁니다. 이 진리의 원천이신 어린양 예수 그
리스도만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음녀
와의 전쟁에 승리합니다. 셋째, 택자들도 이깁
니다(14). 택자들은 어린양에 속했기에 그 힘으
로 음녀를 이깁니다. 세상의 불신실함은 진리
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으로 무력케 됩
니다. 어린양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만 치유
될 수 있습니다.  

음녀를 이기는 자(계17:14)찬507장목

본문의 음녀는 누구이며 어떤 심판을 받습니
까? 

첫째, 음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15-16) 세
상의 모든 백성, 무리, 열국 그리고 방언을 지배
하는 음녀는 그 자신도 통제할 줄 모르고 서로 
싸우는 관계가 되어버린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
상과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자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손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음녀는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16). 열뿔과 
열왕과 짐승은 음녀와 서로 싸워 벌거벗겨 그의 
살을 먹고 불에 살라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17). 이런 복잡한 싸움은 모
두 한정되어있습니다. 마침내 만왕의 왕의 의가 
굳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금 음녀의 심판 (계17:15-18) 찬228장

바벨론으로 비유된 세상은 어떤 결과를 가
져옵니까? 

첫째, 그의 죄상(1-3)각종 귀신의 처소이며 
더러운 영들의 모이는 곳이며 가증한 권력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망합니다. 동시에 그와 
연합한 만국은 온갖 음란과 악으로 떨어져 망
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 왕국의 죄는 온 세상
을 망하게 합니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긍휼을 받습니다
(4). 하늘로부터 죄에 참여하지 말아 그 재앙에
서 벗어나라는 음성이 그들을 깨어 회개와 믿
음으로서 그 악에서 벗어나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늘에 
죄가 사무칠 때 하나님은 그 불의를 기억하시
고 그대로 갚으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선 자로 
살아갑시다.   

바벨론의 패망 이유(계18:1-5)찬378장토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8)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풀무불 가운데 지날 때 …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는 것이 승리 비결
순종은 100% 의미...적당한 타협, 자기변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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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선교

본 칼럼을 시작하면서 첫 호 ‘

가정선교의 칼럼을 내면서’에서 

본 칼럼을 총 3장, ‘제1장 가정, 

제2장 가정선교, 제3장 가정문

제 해결방안’ 순으로 연재하겠

다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30회에 걸친 ‘제1장 가정’을 마

치고 31회부터 ‘제2장 가정선교’

가 연재됨을 공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인 만

족이 추구되지 않으면, 언제라

도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 팽배하는 ‘가정

파괴와 상실의 시대’에 살아가

고 있고, 그로 인한 심한 후유

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

니다. 결국 이 같은 사회문제는 

‘가정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엽기적인 

살인행각과 끔찍한 폭력만행과 

도덕적이고 성적인 타락상 등

은 심각한 인간성 상실의 문제

로, 그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

지 못한 깨어진 가정에서 비롯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이 회

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이성을 가진 모든 사

람들의 일치된 의견일 것입니

다. 그래서 일찍이 가정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사역에 관

한 세미나, ‘행복한 가정세미나, 

부부세미나, 결혼세미나’ 등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참석 못

할 경우 교재라도 구해서 보기

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서 ‘성경적 가정사역(The 

Biblical Family Ministry)“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

(Ph.D. in Theological Studies)

까지 받았습니다.  가정선교사

역을 하면서 가장 많은 받은 질

문이 ‘가정사역과 가정선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라는 것입

니다. 지금까지 전혀 듣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Concept)

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부터 

가정선교칼럼을 적으면서 참고

할 서적과 논문, 그리고 구글, 

다움, 네이버 등의 포탈 사이트

를 다 찾아봤지만, 참고할 만한 

책 한권, 한편의 글도 찾지 못했

고, 가정선교(Family Mission)

란 정의 자체도 뜨지 않았습니

다. 

전가족(Whole Family)의 복

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었지만, 참으

로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기도

하면서 가정선교에 대한 하나

님의 뜻과 의도를 구했고, 하나

님이 영감으로 주신 주제와 제

목, 요절과 말씀을 가지고 칼럼

을 적기 시작했고 10여 년에 

걸쳐 150편의 칼럼을 적게 되

었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가정선교에 있음을 알게 되었

습니다. 기독신문사(크리스천

헤럴드,크리스천비젼신문,미주

크리스천신문)들을 통해 가정

선교칼럼이 연재되었고, 독자

들의 성원에 힘입어 “가정선

교-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쿰

란출판사)를 출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

다. 

가정의 문제를 크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즉 첫째, 

부부의 문제, 둘째, 자녀(청소

년)의 문제, 셋째, 노인의 문제

입니다. 이 같은 가정의 문제를 

연구, 분석하며 대책을 수립하

는 일을 흔히 ‘가정사역(家庭使

役, Family Ministry)’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는 물론 하나

님의 사역(God’s Works) 가운

데 하나이지만, 극심한 가정파

괴와 상실의 시대적 상황 하에

서 말세기적인 종말론적 입장

에서 조명해볼 때, 이는 사역의 

차원을 넘어 선교적인 차원에

서 농도 있게 깊이 연구하고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래서 이제부터는 ‘가정사역

(Family Ministry)’을 ‘가정선

교(家 庭宣敎,  F am i l y 

Mission)’로 불리워지길 바랍

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

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

하시면, 너 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 되리라”(행 1: 8)고 마지막

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이 말씀

은 실로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예수님의 유언적 

지상명령이셨습니다. 여기에

서 ‘땅끝’에 대한 여러 학설이 

있지만 지리적으로는 로마 내

지는 서바나(스페인, 롬15:23)

를 말함이며, 성경적으로는 오

늘까지도 복음을 믿지 않는 지

역, 즉 예루살렘 지역을 말함입

니다. 이는 아직도 예수를 하나

님의 아들로 인정치 않고, 랍비

나 선지자 중의 한 분 정도로 

밖에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

다. 그러나 영적, 선교적인 의

미로 바꿔 말한다면 아직도 완

전히 복음화 되지 못한 성도들

의 결손가정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결손가정들이 완

전히 복음화 된다면 가정의 문

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입니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

행성 해외선교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각 가정의 선교, 복음화

가 더욱 중요함을 절실하게 깨

달아야 합니다. 가정의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가정의 파괴와 상실, 가정문제

에 따른 후유증을 해결할 수 

없으며, 가정의 회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선

교는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해결

하는 열쇠이며 시발점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가정선교는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며 시발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31.가정사역에서 가정선교로

      

아주 어린 시절, 원인모를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수많은 검사와 치료에도 병

세가 악화되자 결국 병원 측

에서는 저에 대한 치료를 포

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죽

음만을 기다리던 저를 살린 

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와 한방치료였습니다. 서양의

학적 치료의 한계를 경험하

여 마지막 방법으로 한방치

료를 통해 죽음에서 살아난 

저는 자연스럽게 한의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을 회상해보면 저를 

아프게 하고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다가 다시 살리시고 

한의사의 길로 인도하신 모

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big picture)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

획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

니다.

 
감기바이러스 치료제 신유탕 

개발...코로나19에도 큰 효과

저를 한의사로 만드신 하

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해외선교사

님들의 건강을 책임지라는 

사명을 주셨고, 20여 년 전부

터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 사

역을 하시다 질병을 얻어 오

시거나 안식년에 돌아오시는 

선교사님들의 치료와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치료의 도움

을 받고자 찾아오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직계가족 분들에

게 전액 무료로 치료를 해드

렸기에 한의원의 재정은 항

상 마이너스였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제게는 에스더의 믿

음을 가지신 장모님의 헌신

적인 도움으로 파산하지 않

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

다. 재작년 하나님의 부르심

으로 소천하신 장모님과 함

께했던 사명의 시간들을 감

사하며 제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가족을 만들어주신 하

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

니다.

낯선 땅, 열악한 환경 속에 

혼신을 다해 사역하시는 선

교사님들의 기력이 쇠약해져 

면역이 약해질수록 감기에 

더 쉽게 걸리는 것을 자주 접

하게 되었습니다. 감기는 만

병의 근원이라 하여 감기를 

잘 치료하지 못하면, 그로부

터 시작된 병이 점차 큰 병으

로 발전하여 결국 생명이 위

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최근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전 세

계가 팬데믹에 빠져 환란 당

하는 것을 보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제게 감염병 

치료에 대한 또 하나의 사명

을 주셨고, 주신 지혜로 감기

치료에 관한 기존의 패러다

임을 전환함으로써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전으로 내려오는 감염병 

처방을 오랜 시간 연구한 끝

에 감기바이러스 감염 증상 

환자들에게 투여한 결과, 복용

한 모든 환자들이 수일 내에 

치료되는 것을 임상적으로 경

험함으로써 그 뛰어난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기바이러스 치료제인 신

유탕은 가전으로 내려오는 

감염병 특효방으로 300년 이

상 그 효능을 인정받은 처방

입니다. 수많은 감기바이러스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지속적

으로 보완된 치료방법으로서, 

그동안 단 한건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아 그 안전성과 

효능의 탁월함이 검증되었습

니다. 

신유탕은 바이러스를 직접

적으로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면

역을 극대화시켜 인체의 면

역시스템이 바이러스를 이겨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

라서 코로나19 확진자, 무증

상 감염자, 검사받지 않았으

나 감기증상이 있는 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에 이르기까

지 모든 감염병에 뛰어난 효

능을 발휘합니다. 저희 병원 

환자들과 선교사님들뿐만 아

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치

료약을 알려 코로나 팬데믹

의 종식에 보탬이 되고자 다

방면으로 노력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감기치료제인 신유

탕을 분말로 캡슐에 담아 지

역에 제약 받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양의학적 치료시스템이 “

날카로운 창”을 개발하는 것

이라면, 한의학적 치료시스템

은 “뚫리지 않는 방패”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

운 창은 언제 개발이 완료될

지 미지수인 상황이지만, 튼

튼하고 안전한 방패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도 알지 못

하고 있는 현 상황이 그저 안

타까울 뿐입니다

전례 없이 빠른 임상허가

와 시험으로 급하게 내어놓

은 백신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끊임없이 속출

하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뉴

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치

료제 역시 천문학적인 연구

비를 투입하여 연구하고 있

으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

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미 국

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청

폐배독탕이라는 한약처방을 

제조하여 자국민의 코로나 

치료에 사용하여 유의한 효

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청폐배독탕보다 훨씬 효과가 

뛰어나고 좋은 치료제를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

익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

는 현실이 참으로 마음이 아

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흙

으로 창조하신 우리 몸을 온

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자연

속의 초목들 가운데 치료약

을 예비해놓으셨습니다. 하나

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메시

아로 보내주셨음에도 

<16면으로 계속>

하나님이 주신 사명

특별 간증 하상규 집사
(신유한의원 원장/신유바이오 연구원장)

[편집자주] 한국에서 선교사 건강을 지원하는 하상규 집사의 간증문을 게재한다. 서울 소재 신유

한의원(www.thinku.kr) 원장인 하상규 집사는 특별히 코로나19 한방치료제를 개발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를 곁에서 지켜본 독일 하노버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신용철 목사의 소개로 

이 간증문을 게재하게 됐으며 신 목사의 글은 다음호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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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계획이 공동체에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선한 수

단으로 작용했는데, 팬데믹 상

황 속에 계획은 더 이상 ‘확정

적인 목표’가 아니며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 됐다. 계획

의 장점은 사라지고 오히려 에

너지만 소모하는 듯 보인다. 이

런 상황 속에 어떻게 계획의 장

점을 살릴 수 있을 까?

노스럽은 이런 상황에서 마

이크로 플래닝을 제시한다. 급

변하는 상황 속에 필요한 것이 

적응력인데, 이 적응력은 상황

에 수동적으로만 대응하는 것

이 아니라, 계획 자체에 변화를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만

일 새로운 정보나 상황 변화에 

따라 계획을 변경시킬 중간 검

토 지점을 미리 정한다면, 변화

하는 상황 자체가 우리의 계획 

아래 있게 된다. 이것을 마이크

로 플래닝(Micro-planning), 

즉 미시 계획 수립이라고 한다.

마이크로 플래닝은 간단하

다. 포괄적인 비전을 세운 뒤 

년, 분기, 월, 주, 일 단위로 진

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

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이

크로 플래닝의 여섯 가지 요소

에 따라 판데믹 시대에는 계획

을 어떻게 세우면 되는지 살펴

본다.

1. 목적을 파악하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해야한

다.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의 계

획과 발걸음을 뒤돌아보면 공

통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맥락

이 있다. 이 맥락을 파악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기 쉽

다. 이 목적을 실행하는 방법은 

상황 변화에 따라 바뀌더라도, 

목적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 공동체의 목적

이 불확실하다면, 우리 공동체

가 가장 보람차고 행복했던 경

험들을 나열해보고, 이 경험들

의 공통점을 찾아보라. 그 공통

점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을 알

려주는 단서가 될 것이다.

2. 연간계획을 수립하라.

대부분 교회공동체는 연간계

획을 필수적으로 세운다. 팬데

믹으로 작년 한 해 연간계획이 

어그러진 기억 속에서 올해의 

연간계획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거처럼 너무 원대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공동체의 

목적과 일치하는 작은 목표 세 

가지를 우선 세워본다. 너무 원

대하거나 다양한 목표를 세우

려 하지 말고, 목적에 집중할 

수 있는 세 가지 목표만 우선 

세우도록 한다.

3. 분기별 계획을 세우고 검

토시기를 확정하라

연간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더욱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시기다. 연간 목표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 먼저 준비

해야할 세부 목표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이 역시 최대 다섯 

가지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목표가 적을수록 에너지를 집

중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용이

하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재검토

할 타이밍을 미리 설정해야 한

다. 가령 매 분기 초에 재검토 

시간을 정기화해 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4. 월간계획은 각 목표의 단계

별 진척을 확인할 수 있게 하라

분기별 목표를 단계별로 다

시 나눌 수 있다. 한 목표에 착

수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려

면 계획 수립, 준비, 진행, 완성, 

피드백이라는 네 가지 단계를 

거칠 수 있다. 각 단계별 진척 

상황을 구분하고 가시화하여 

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 구체적

으로 어떤 단계의 계획을 변경

하면 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해당 

목표를 실행할 때 필요한 시간

과 자원을 더 구체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황이 변화할 때 계

획을 변경해야 할 포인트를 더 

특정 지을 수 있게 된다.

5. 주간계획은 완료/표기할 

수 있는 할일 목록으로 만들라

많은 사람들이 일일 할일 목

록을 만든다. 하지만 할일 목록

은 주 단위가 적절하다. 일일 

목록은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하

고 하루가 끝날 때 패배감을 느

끼게 한다. 이와 달리 주간계획

을 세우면 예정된 일을 더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고 일반적인 

할일 목록보다 더 유연하게 계

획을 짤 수 있다.

명심할 것은 주간 할일 목록

은 업무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

다. 휴식, 식사, 모임, 예배, 상

담 등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일을 모두 포함된다. 공동체의 

상황을 최적화하는 모든 과정

이 주간 할일 목록에 포함된다.

6. 매일 감사일기를 쓰라

마지막으로 매일 하루를 마

감하며 공동체의 감사를 담은 

감사 일기를 작성한다. 오늘은 

공동체가 무엇을 했고, 일이 어

떻게 진행됐는지(무엇이 잘됐

고, 무엇이 잘못됐으며,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보다 무엇이 감

사한지 적는다. 매일 5분간 이

렇게 기록을 하면 더 신중하게 

주간, 분기, 연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특히 매일 감사를 기

록하는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서 불안감을 잠재우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

할 수 있게 한다.

팬데믹 시대는 우리가 더 이

상 5개년 계획과 같은 장기 프

로젝트를 세우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 수립 과정

을 더욱 세분화해 사역을 효과

적으로 하고 세운 목표를 이뤄

내는 기쁨을 여전히 누릴 수 있

다. 불확실함이 우리를 멀리 보

지 못하게 한다면 가까운 곳을 

자세히 보는 기쁨을 찾으면 된

다. 매월, 매주, 매일 작은 계획

을 이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보자. 

팬데믹 시대를 겪으며 우리는 계획이 무색하다고 느꼈다. 2020

년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변경돼야 했을 뿐 아니라 중간중간 

수정했던 계획들조차 한 달, 아니 한 주 심지어 하루 만에 바꿔야 

하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그렇다면 2021년 계속해서 계획을 세

워가야 할 교회 리더십들은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베스트셀러(“Do Less”) 작가 케이트 노스럽(Kate Northrup)

은 ‘하버드비즈니스리뷰’ 기고를 통해 불확실성을 전제한 계획수

립에 대해 말한다. 그녀에 따르면 계획은 원래 안정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더 미래를 짐작할 수 없는 상황에

서도 계획을 세울 때 얻는 장점까지 놓쳐서는 안 되며, 다만 시간

과 목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조언한다

(How to Plan Your Life When the Future Is Foggy at Best).

불확실한 포스트 팬데믹 시대 ‘작은 계획’으로 헤쳐 나간다!
하바드비즈니스리뷰, 케이트 노스럽이 제시하는‘마이크로 플래닝’노하우 소개

목적파악 후 연, 분기, 월, 주간 계획 세워...감사일기로 하나님 의지
계획 수립 과정 세분화로 효과적 사역하고 목표 이뤄내는 기쁨 느껴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Midwest University 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  출  처 : jp@midwe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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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아브라함은 이미 떠난 

‘본토’와 ‘아버지의 집’에 더하여 

‘친척’마저 떠나보냅니다. 아니, 

하나님이 떼어내시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

님만을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

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 

부르심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별

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님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말씀하십니다(창13:14-17).

이제 하나님은 풍요의 땅 메소

포타미아에서 불리던 이름 ‘아브

람’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 믿음의 출발자의 이름 ‘아브

라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출발자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

식’하고 ‘인정’하며 믿음을 선포

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도우

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열심으

로 믿음의 약속들을 주시고 지켜 

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받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

는 아브라함의 ‘자녀의 신분, 죄

인의 삶’의 여정, 그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원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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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옷을 입고 결박당한 

채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결

박은 풀어졌으나 그들은 타지 

않고 걸어 다니고 있었던 것이

다. 결국 왕은 충격을 받았고 

풀무 입구에 가서 그들에게 나

오라고 말하게 된다. 그들이 나

왔을 때 그들은 몸이 하나도 상

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그슬

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고 결

국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다는 것이다.

그들이 옳았다. 세 친구들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귀하

게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풀

무불 속에서 주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셨다. 믿

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

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성경

에는 6000가지가 넘는 하나님

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다니

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의 위

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100%(they surrender all) 신

뢰했다. 그것이 그들이 승리한 

비결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환경에 대한 적당한 타협, 문

화에 휩쓸려 믿음이 점점 희박

해져가는 오늘 우리에게 다니

엘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큰 도

전이 된다. 하나님을 약속을 확

신하는 자에게는 문화보다, 권

력보다, 이 세상의 호위호식보

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며 믿음

은 결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안다. 풀무불속

에서 보호하시고 결박을 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

기 때문이다.
hlee0414@gmail.com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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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눈앞에서 이를 보고

도 믿지 못한 제자들처럼, 하나

님께서는 이미 코로나치료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어둡고 믿음이 부족하여 

이를 믿지 않고 경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이 행

하였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은 아닌지 돌아봐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의 경제가 어려워진 시대에 존폐

의 위기에 놓인 한의원 운영이지

만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하시며  매 

순간 새 힘과 산 소망의 기쁨을 

주시며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

라보며 나아갑니다.

▲연락처: drha1075@hanmail.net, 

02-794-7585, 549-7588 

특별간증


